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은 코

로나19와 관련해 지난 3월 24일 2가

지 기도운동을 발표하고 뉴욕교계의 

참여를 부탁했다. 

하나는 코로나19 퇴치 및 극복을 

위한 전 회원 릴레이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40일 동안 정시에 1분 이상 

기도하는 9.1(구원) 기도운동이다.

첫째, 전 회원 릴레이기도는 코로

나19 퇴치와 극복을 위해 임원들을 

시작으로 뉴욕교협에 속한 전 교계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릴레이 기

도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3월 25일부

터 4월 12일(부활주일)까지 뉴욕교협 

회관에 설치된 기도실 또는 각자 정

한 기도처(교회, 사무실, 집 등)에서 

릴레이로 기도한다.

참여방법은 먼저 교협총무(이창종 

목사)와 기도 스케줄을 맞추고 정해

진 시간에 1시간 기도하면 된다. 릴

레이기도 참가자는 정해진 날에 한 

끼를 금식하며 “위기의 때를 맞아 하

나님께서는 기도의 기회로 우리를 부

르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며 기도하게 된

다.  

둘째, 40일 9.1(구원)기도다. 3월 

26일부터 5월 4일(월)까지 4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에 각자 거주지에서 코

로나19 퇴치 및 극복을 위해 적어도 

1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다. 
<10면으로 계속>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한 가운

데, 그 적을 퇴치하려고 열방들이 고난의 행군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사순절 기간이 겹쳤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고난의 여

정을 우리 주님께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죽음의 십자가

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중이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의 현실은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약한 자가 돼 두려워하는 형편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

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 정해진 십

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전염병

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의 여정 중에 계신 주님을 

보며 위로를 받고 강건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이 논의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

들은 인간의 무한정한 탐욕

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

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키고 

가꿔야 할 생태계가 심각하

게 파괴되고 있고, 이로 인

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

이 많아지면서 변종 바이러

스가 형성,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류독감, 사스, 에

이즈, 에볼라, 메르스, 그리

고 코로나19… 우리가 기억

하고 있는 이름만도 이렇게 

많다. 앞으로 더 심각한 바

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학자

들은 경고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

리 사회의 모든 일상이 깨어

진 상태다. 예배도 하나님께

서 허락하셔야 마음대로 드

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

닫게 된다. 풍요와 안정 속

에서 우리 신앙과 삶이 얼마

나 희석됐는지 자각하게 된

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겸비함으

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이다. 세속화되고, 교만과 매

너리즘에 빠져 생명력을 잃

은 우리의 모습을 눈물로 회

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

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르짖어야 한다.

왜 주님께선 고난의 행군

을 계속하시는 걸까,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예수

께선 하늘로부터 땅에 오셔

서 완전한 자를 찾아다니셨

을까? 아니면, 애당초 완전

한 자를 찾으러 오셨을까? 

완전한 자를 찾으러 땅에 오

셨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

도 없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선언을 전혀 모르신 

채 땅위에 오셨다는 말이니 

아무래도 합당치 않은 추측

이다. 

만약 그런 뜻으로 오신 것

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사

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

로 자신을 하향평준화 시켜 

낮고 약한 자로 세상에 오셨

을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께선 왜 아들을 그렇게 낮추

시고 약하게 만드셔서 이 험

악한 세상에 보내셨을까? 면

역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코

로나바이러스에 더더욱 취약

하다는데, 우리 주님께선 애

당초 약한 자로 오셔서 죽음

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

다를 향해 고난의 행군을 계

속하신 것을 보면 질병에 앞

에 서있는 우리와는 다르다. 

그렇다. 하나님의 눈에 비

친 완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게 분명한 걸 보면, 주

님께서 완전한 자를 찾아 땅

위에 내려오시지 않은 것도 

너무도 분명하다. 주님께선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

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자신

의 죽음으로 속량하셔서 하

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일부로 약한 자로 죽으시려

고 고난의 여정을 흔들림 없

이 뚜벅뚜벅 걸으신 것이 분

명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결국

엔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육

체의 강함도 건강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인간 최고

의 약함이 곧 죽음이라는 사

실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을 

터. 
<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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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난주간, 코로라19로 인해 일상이 붕괴되었지만, 고난주간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릴레이기도, 가정예배회복 간증도

뉴욕교협 릴레이 및 9.1(구원)기도운동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미국 상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준 전시체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한인

사회와 교회도 큰 영향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가

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대도시인 만큼 발병확률도 

높아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온라인예배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뉴욕교협은 뉴욕총영사관이 보낸 5개 주(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

실베이니아, 델라웨어)의 상황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별 확진자수

와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JFK공항 출입국 동향과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을 안내하고 있다.

한인교회들 대부분 온라인예배

금주의 기도

죄인 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
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
의 시기를 잘 이기고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

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전서 4장 1절

Christ On The Cross by Diego Velazquez

[알림] 코로나19로 인한 신문제작 및 배부 관계로 3월 28일자를 전격 

휴간했습니다. 당분간 편집계획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닮장로교회(PCA)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1 ) 정규 신학대학원를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1 ) 이력서(가족 소개서및 사진 포함)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4) 학부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6) 최근(6개월 이내)설교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FAX:832-321-5035

서류제출 마감 2020년 4월 6일

참고사항
     1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1.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

오니시우스(Dionysius)

주후 160년 마르쿠스 아우

렐리우스(Marcus Aurelius)가 

로마제국을 통치하던 시절, 전

염병이 발생했다(혹자는 이에 

대해 천연두라고 추정한다). 약 

15년간이나 지속된 그 병은 제

국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스타크

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 

인구는 4만5천 명 정도였고, 이

는 전체 인구의 0.08%에 불과

했다. 이 미약한 수치에도 불구

하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교회

의 대처는 세상의 칭송과 커다

란 호응을 얻어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러한 

보고서를 남겼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

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했다. 큰 위

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

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

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

라며 이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

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

다 자기들까지 감염됐기 때문

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

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

신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듯 ‘타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끌어안는’ 모습은 그리

스도와 흡사했는데, 이는 교회 

밖에 있던 다른 이들과는 극명

한 대조를 보였다. 디오니시우

스는 다음과 같이 글을 이어갔

다.

“그런데 이교도의 모습은 완

전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

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

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도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

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

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

음을 피해 달아나기는 쉽지 않

았다”(유세비우스 교회사 7권 

22장 7-10절).

전염병은 죽음과 같은 인생

의 귀로를 여실히 드러낸다. 또

한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약하고 덧없는 존재일 

뿐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전염병은 반문화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2세기 당시 교회도 그러

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저

들의 칭찬을 얻고 그들로 하여

금 회심케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한 세기 후에 다시 펼쳐

지게 된다.

2.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

안(Cyprian)

스타크의 추정에 의하면 주

후 251년 기독교 인구는 12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제국 전체에서 1.9% 정도에 해

당했다. 2세기 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제국의 마이너그룹에 

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

깝게도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

해 교회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 전염병은 아마도 홍역이 

아니었을까 추측되는데, 이전

과는 다른 종류의 질병이었음

에도 사망률은 한 세기 전과 마

찬가지로 매우 높았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여러 마을이 버려

졌고, 어떤 마을은 영원히 발길

이 끊어지기도 했다. 로마의 군

대와 기간 시설은 전반적으로 

쇠퇴했다. 바로 이 시련의 한복

판에서 또 다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게 됐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

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무섭고 치명적인 유행성 

역병이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인간의 마음

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니 이 얼

마나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

인지 모른다. 건강한 사람이 아

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든, 동족 

간에 마땅히 그래야 하듯 서로

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이든 

[중략] 의사가 환자를 버리지 

않고 돌보는 일이든 간에 말이

다.”

크리스천의 치사율은 일반

인의 치사율보다 훨씬 낮았다

(단지 1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다. ‘단지’라고 하기엔 그

조차 안타까운 수치지만 말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

푸는 일이, 환자를 돌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감염될 위험에 처

하는 결과를 낳았고, 감염된 자

의 입장에서는 생존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크리스천은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더 풍

성한 생명을 누렸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더

욱 강해졌다. 더욱 강력한 사회

의 일원이 돼 더욱 많은 수가 

생존했다. 그 회복력도 더 강했

는데, 다름 아닌 죽음 앞에서도 

확고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이

었다. 공동체로서도 더 강해져

서 각자가 직면한 고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결속이 더욱 끈끈

해졌다.

이처럼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주후 300년경

에 이르러 6백만 명에 이를 정

도로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 

로드니 스타크는 전염병 확산

이 그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는 

답변을 제시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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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몇 세기만에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됐을까?” 이 질문은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가 쓴 책 ‘기독교의 발흥’(The 

Rise of Christianity: How Did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o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에 달린 부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

독교의 성장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그중 한 요인이 바로 전염병이다. 정말로 ‘세상

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발흥하게 됐는지를 이해

하려면, 전염병의 확산에 교회가 얼마나 눈에 띄게 대처해왔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나는(Glen Scrivener, 저술과 강연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복음주의 사역단체인 Speak Life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Gift 등이 있다) 

지난 역사에서 일어난 네 번의 팬데믹, 즉 세계적인 전염병 현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어떻

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현상에 대처해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 각각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혹시 현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의 신앙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고양되는 변화가 있길 소망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용

기 있게 희생을 감수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간 모습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방

불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랑도 바로 그와 같이 큰 희생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 자신이 병을 옮기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시대엔 저들이 보여준 지혜가 더욱 사

려 깊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바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구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심령도 깨어나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작금의 팬데믹을 겪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 앞에서 예수 그리스

도의 본을 따라 그 지혜를 올바로 발휘하게 되길 소망해본다(Responding to Pandemics: 4 

Lessons from Church History).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

일까? 대부분 쉽게 대답할 

것이다. “미움”이라고. 아니

다. 틀렸다. 사랑의 반대말

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

심”이다. 15세 때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강제 수

용되었다가 홀로 살아남아 

평생을 기자, 작가, 교수로

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살았

던 유대인 엘리 위젤(Elie 

Wiesel)은 이렇게 말했다. 

The opposite of love is not 

hate, it's indifference(사랑

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

던 엘리 위젤은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

심이라고 했다. "침묵은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악"이

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무관심에는 맞서야 한다"고 

외쳤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팔짝 팔짝 뛰게 하는 사람

들이 있다. 그 위치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다. “무관심의 절

정”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작품으로서 철학

자 필리프 프티와의 대담을 싣고 있는 책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무관심이요, 이 땅에 가장 큰 죄악

이 있다면 다름 아닌 무관심이기에 그의 책 제목, “무관심

의 절정”은 이 시대를 대변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제목이

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깊은 탄식도 여기에 있으셨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17). 무엇을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관심

에 대한 강한 질타이시다. 그 뿌리 깊은 죄악과 질병이 오

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도져서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이 세상에도, 다음 세대에도 오직 자기 자신의 문

제를 제외한 모든 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그야말로 무관

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셨더라면 우리는 어

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

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앞으로 누릴 유업과 영생을 가

져다주신 것이다.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를 위한 죽음의 길을 걸으신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며 지나

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리저리 관심을 기

울이면서 이 주간을 보낼 수는 없다. 예수님의 끝없는 관심

과 죽으시기까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고난주간을 예수님

에 대해 “무관심의 절정”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의 반대말인 “무관심”으로 고난주간을 지날 수 없

다.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갖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자. 가족에도, 우리 주변에도, 관심을 

갖자. “무관심의 절정”이 아닌 “관심의 극치”로 살아보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어디선가 들리는 듯 하지 않는

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발행인 칼럼

사랑의 반대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드라이브 뜨르’ 예배사역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 Baum Temple AME Zion Church)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주님이 부활 후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입니

다. 거기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

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디베랴 바

다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부활

하신 예수를 2번이나 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

득안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온 ‘좌절과 절망’의 바

다였습니다. 일곱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

한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때와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시간을 알고 있었기

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결국 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였

습니다. 이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더라.’ 이 장면 안에는 너무나 많

은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 메시지에만 주력하려고 합니다. 2권

짜리 요한복음 주석을 쓴 크레이크 키너(Craig Keener)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

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오늘 이 디

베랴 바다의 밤 이 장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4-5)이다.” 

그렇다면 디베랴 깊은 밤의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

시키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사태를 접하면서 이 디베랴 바닷가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강의 거대한 힘을 가진 미국도 미생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

러스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막강한 군사력? 넘치

는 경제력? 최첨단 의술? 우주를 넘나드는 과학기술? 역사를 꽃피우는 철학, 사

상, 예술? 등등 그동안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큰 소리쳐 왔지 않습니

까?(렘9:23-24) 그러나 우리는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 진정 우리들의 자랑이 

다 한갓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새삼 인정하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분명한 자리매김을 즉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

아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바닷가 디베랴 바다를 찾

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 오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대하20:12-13). 부활하

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

신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거

두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다 같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리고 

성전에 서서 겸손히, 간절히, 간곡히 땅을 치며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거

기에 건져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대하7:14, 20:9, 시91:2-3). 

코로나사태를 겪다보니 일상이 감사였지요? 일상이 축복이었지요? 여러 사람

이 마주 앉아 팥빙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얘기하던 그날

이 그립습니다. 도로에 트레픽이 있던 때가,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날 때가, 가게마

다 영화관에 스타디움에 식당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때가, 서로가 서

로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스스럼없이 만나고 대할 때가, 같이 여행을 계획하고 그 

날을 기다릴 때가,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맞춰나갈 때가, 그때가 모두 다 그립습

니다.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일상이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 

가득히 살았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회개합니다. 일상이 감사요, 일상이 축복이

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11면으로 계속>

우한에서 첫 번째 사례

가 보고된 지 12주 만에 전 

세계는 이번 사태가 가져

올 인적, 경제적 손실을 실

감하기 시작했다. 3월 18일

자로 중국 밖 총 155개 나

라에서 총 13만4000여 건

의 사례가 확인됐다. 단 7

일 만에 43개국, 9만 건이 

증가한 수치다. 미처 확인

하지 못한 사례도 엄청나

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깜짝 놀란 정부들은 수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

지 못했던 조치들을 단행

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COVID-19이 발

생한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아예 금지했다. 타임스퀘

어와 같은 번화가는 텅텅 

비어가고 대도시의 카페와 

술집, 식당, 스포츠 경기장

들도 문을 걸어 잠그기 시

작했다.

경제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다 더 큰 타격을 입

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 전년 동기대비 3%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던 

중국의 1, 2월 산업생산량

은 실제로 13.5% 감소했

고, 4%선으로 예측됐던 소

비 감소세는 20.5%로 드러

났다. 고정자산투자는 예

상의 6배 수준인 24% 감

소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예

측치를 수정하기 시작했

다. 현존하는 인류의 기억

속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목전에 둔 정부들은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능

가하는 규모의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인류

는 감염병과 어떻게 싸워

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게 됐다. 영

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연

구진은 이번 주, 역학모델

을 활용해 정책입안자들

이 앞날을 예측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틀을 만들

었다. 전망은 암울하기 그

지없다.

첫 번째 접근법은 완화

(mitigation)다. 감염자와 

감염 가구를 격리해 그래

프의 곡선을 완만하게 만

드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

은 더 폭넓은 조치를 취해 

확산을 진압하는 것(sup-

pression)이다. 재택근무

가 가능한 사람은 모두 집

에 갇혀서 일하고, 학교

는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다. 완화가 그래프의 곡선

을 완만하게 한다면, 진압

(suppression)은 병의 확

산을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바이

러스가 그냥 확산되도록 

놓아둔다면, 올 여름이 끝

날 무렵 미국에서는 220

만 명, 영국에서는 50만 명

이 사망한다. 선진국에서 “

완화”모델을 택할 경우, 이 

수치는 최대 절반 정도 줄

어들게 된다. 중증 환자치

료에 대한 수요는 영국 평

소 역량의 최대 8배에 달

할 것으로 예측돼, 모델이 

계산에 넣지 않은 추가적

인 사망자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모델

을 다른 유럽 국가에 적용

한다면, 독일과 같은 의료 

선진국조차도 역량을 훨씬 

웃도는 과제를 떠안게 되

는 셈이다.

그러니 정부들이 더 엄

격한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진

압”의 경우, 중국의 사례처

럼 효과가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3월 18일 기준, 이

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4

천명도 넘게 나왔지만, 우

한에서는 한 건도 더 추가

되지 않았다. 인구가 14억

에 달하는 중국에서 확인

된 건수는 총 8만여 건에 

그쳤다. 그냥 두면 영국과 

미국의 80%가 감염될 거

라는 예상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비율이다.

하지만 “진압”의 문제 역

시 여기에 있다. 감염율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많

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남

게 됨을 의미한다. 

임페리얼칼리지 연구

진의 모델에 따르면 CO-

VID-19는 이미 전 세계

로 널리 퍼졌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게 되면 수

주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된

다. 바이러스가 돌아올 때

마다 진압 작전을 실시하

게 되면 한 해의 절반은 봉

쇄 상태로 지내게 되는 셈

이다. 바이러스가 인구 전

체로 퍼지거나, 얼마나 걸

릴지 모를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이런 식의 온-오

프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

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모델이

다. 

<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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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완화” 아니면 “진압”으로 대응!
이코노미스트, COVID-19와의 전쟁패턴 차이 비교 그리고 대안 제시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지구라는 행성이 셧다운에 들어갔다. 세계 각국이 하나 둘 COVID-19와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은 사회를 멀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각

국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구제와 대출 보증의 형태로 수조 달러를 지원하려는 

중이다.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다. 글로벌 감염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셧다운이 여러 차례 반복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대응방식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해를 입힐 

거라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다. 아주 어려운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뜻이다(Paying to stop the pandemic: The struggle to save lives and the economy 

is likely to present agonising choices).

시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완화-감염자와 감염가구 격리, 진압-더 폭넓은 조치로 확산 

대규모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 투자 등으로 대처해야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

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

다. 처음 예수님 앞에 등장하

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남들

이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주눅 든 여인이었

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

눈 후 수가성 여인은 28절의 고

백처럼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

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르되…” 이처럼 예수님과의 대

화를 통해 수가성 여인은 우물

가에 온 목적도 버려두고, 스스

로 피해왔던 사람들을 향해 나

아가 먼저 말을 전하는 자신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떠한 

이유로 수가성 여인은 변화하

게 된 것일까요?

어제 저녁 9시를 기준으로 

뉴저지 지역에도 가급적 집안

에 머무를 것과 사업체를 향한 

영업정지가 발효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가

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수가 성 여인의 변화의 

비결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들이치는 막연함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담대함과 기쁨으

로 살아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잘 이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변화의 비결은 

1.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

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영문으로 살펴보면 

“Had to go” 즉 have to go입

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

연하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이 만난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

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만남이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처럼 함께 영상을 통해 주님

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말씀처럼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니다. 즉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

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

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

수님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이

룰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

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서 볼 수 있듯이 수가성 여인

은 예수님에게 세상에 속한 문

제와 관점에 대하여 이야기합

니다. 

그 질문을 보면 △당신은 유

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내

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시대적 

상황 속에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

절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줄

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도리어 

생수를 구할 것이다 라는 예수

님의 말씀 앞에 그 당시 풍습을 

들어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

여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인지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시간적, 공간적 제한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그러

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

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 어떠할 지라도 현재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

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

다. 영적 자존감입니다. 이러함 

가운데 여인의 변화된 모습처

럼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

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  참된 영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13-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을 따라, 소원함을 두고 일하

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함

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

을 가리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증

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

라어 원문은 “소망을 거슬려서 

소망 중에 믿었으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망은 육적이

며 세상적인 소망을 가리킵니

다. 그러나 두 번째에 언급된 

소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

지한 영적인 하늘의 소망을 가

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

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초월

하고 극복하여 하나님만 전적

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늘

의 신령한 소망을 가졌다는 의

미입니다. 믿음은 바랄 만하기

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

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

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

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 했

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불렀습

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

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

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겁지

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

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

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

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

다. 찰스 디킨스는 환경에 지

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

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

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소망

을 따라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계속

되는 대화 속에서 드디어 그녀

는 예수님이 누구 신지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서

야 세상에 속한 질문이 아닌 

자신의 내면 속에 갈망하던 질

문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 

많은 과거와, 많은 죄의 문제

를 안고 있었고, 여전히 삶의 

여러 문제들, 비참과 곤고함

을 짊어진 채로 살아가는 고

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가성의 이 여

인은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쉼 없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고단한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

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마

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 깊숙이 영적

인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그 갈망함을 이 여

인은 예배에 대한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

오셨고 마음 속 간절한 소망

에 응답을 하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4;24

절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

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

정으로 예배할 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

나19으로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

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

심을 믿습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

의 반짝거리는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

경 속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처

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을 믿어 함께 동행하며 참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간구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아 참된 기쁨

과 즐거움의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astoryu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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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바

이러스19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은 거의 매시

간 뉴스를 보며 지내리라 생각

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시간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

하며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로서 성도님들의 안위와 교회

를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

고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

지 못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

게 되었다. 그렇게 되므로 오

는 여파는 엄청나게 크리라 예

상된다. 

당장 헌금이 줄어들면서 매

달 지급해야 하는 모게지와 

50명이 되는 직원들의 생활비

가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어

디 그뿐인가? 매달 보내는 선

교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런 문제가 우리교회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러

한 때를 만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같은 일이 벌어

지고 있음을 느낀다. 행정명령

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지내

야 하는 그들은 참 문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너무 

큰 것이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날

마다 더욱 안 좋은 소식이다. 

이 질병이 아주 오래갈 것이라

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시시각

각 바로 내 옆에까지 질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사

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온 도시에 

통행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으

니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모든 마켓의 물건들은 

동이 나고 있다. 정말 이런 난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

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해본다. 

사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

낀다. 그저 정부가 정해주는 

예방수칙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위급한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출애굽

을 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홍해에 가로막히게 된다. 그리

고 그들을 애굽의 군사가 쫓아

오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웠을

까?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

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 때 모

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너희는 두

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

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

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

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홍해를 

건널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방

법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은 참 어리석게 보였을 것

이다. 바다가 손을 내민다고 

갈라지겠는가? 그런데 결과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다. 그

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를 건너 시나이반도로 들어가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번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고 믿는다. 우리가 할 일은 먼

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

짖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는 메뉴얼을 따라 행동하며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이 시

점에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

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

음을 들으시고 이 질병을 해결

할 방법을 주셔서 멈추게 하실 

것을 말이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

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것

을 믿는다. 홍해라는 어려움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한숨이 찬

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영원

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으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도 오늘의 우리의 한숨이 찬

양으로 바뀔 것을 믿는다. 그리

고 내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기

억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는다.     
david2lord@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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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변화의 비결

<1면에서 계속>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강함으

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

에 오히려 약함으로 죽음을 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생명질서이다. 

그리스도의 약함은 베들레헴

의 별빛 아래서 어느 집 마구간

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아

기로 그 약함을 적나라하게 보

여주셨다. 철저히 약하고 어린 

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분의 

약함을 보면 왜 그분이 그렇게 

약한 자, 곧 죄인의 모습으로 오

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밤에 하

늘의 복음을 들은 자들도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땅위에서 천

하고 약한 목자들이 하늘의 기

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 

질병의 위기 속에서 모두 죽

음의 길을 피하려고 대책을 강

구하지만, 주님께선 죽음의 십자

가를 향해서 약하고 여린 자, 그

대로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따

라 줄기차게 걸어가고 계신다. 

아기 예수께선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서 곧바로 이집트 행 피난길에 

오르신 것도 결국 사순절 기간

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려

면 어린아이로서도 이집트 행 

피난길 역시 반드시 거쳐야 했

던 고난의 여정이었다. 약하고 

힘없는 자로 구원의 큰 뜻을 이

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질병의 

고난과 겹친 이번 고난주간에서 

보다 확실히 배워야 한다.

그 래 서  오 래 된  기 도 문 

"Anima Christi"(그리스도의 영

혼은)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

도의 수난은 저를 강하게 하소

서" 라고...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

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저를 취하

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르

는 물은 저를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강하

게 하소서.

<3면에서 계속>

모델이란 가장 좋은 근거를 기

반으로 추측을 해보는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진압”을 택했던 중

국이 바이러스 재발 없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지켜보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학자

들이 대규모 검사를 실시해 나라

를 완전히 뒤집어놓지 않고도 새

로운 감염사례를 초기에 확인하

고 접촉자들을 밝혀내고 이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본

산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새로운 

약물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희망에 불

과하다. 희망사항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완화”는 너무 많은 사

망자를 내고, “진압”은 경제적으

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쓰디쓴 진실이다. 기업과 소비자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

량에도 한계가 있다. 평범한 시

민들은 격변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반복된 격리와 고립

이 인구 전반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미칠 장기적 영향도 고려

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 사

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지만, 각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방법

은 있다. 중국과 한국, 이탈리아

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검사가 

출발점이다. 누가 병에 걸렸는지

를 더 명확하게 밝혀낼 역량을 

갖출수록 무차별적인 제재에 의

존할 필요가 적어진다. 바이러스 

항체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지면, 

면역을 가진 사람들은 확산에 기

여할지 모른다는 우려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된다.

2차 전선은 격리와 사회적 거

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에서는 앱

을 이용해 완치된 사람을 인증하

고 있고,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감염을 추

적하고 사람들에게 경보를 보내

고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다. 영

장 없이도 의료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도 했다. 평시라면 민주주의 국

가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조치

였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끝으로 각국 정부는 의료에 투

자해야 한다. 그 결실을 보기까

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

국은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

도 마찬가지다. 집중치료 역량을 

늘여야 한다. 영국, 미국 같은 나

라에는 병상수와 전문가, 산소호

흡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최상의 치료 프로토콜을 만

들고, 백신을 개발하고, 새 치료

약을 개발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완화”에 따르는 사

망율을 낮추고, “진압”이 초래할 

비용을 낮추는 길이다.

이런 조치들로 판데믹의 타격

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희망에 

들떠서는 안 된다. 현재 많은 정

부들이 비용을 불사하고 “진압”

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빨리 잡

히지 않으면 결국 사망자가 더 

발생하더라도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트레이

드오프겠지만 곧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

세계는 지금 “완화”...



       
예배상실

은퇴를 3년 정도 남겨두신 

선배 목사님께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드리

지 못하는 몇주 동안의 회한이 

가득담긴 편지를 한국에서 보

내주셨다. 이곳 미국에서도 교

회에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부

담감이 안팎으로 커지는 때여

서인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었다.

-예배를 전폐하니 몸은 편한

데 영혼의 갈급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네. 바벨론 강가에서 수

금을 나무에 걸어 놓고 예루살

렘 시온산 여호와의 성전에 올

라가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

하며 한 없이 울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생

각하며 가슴에 품어본다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하던 그 날들이 얼

마나 큰 행복이었던가! 성도들

과 마주보고 즐겁게 웃으며 정

을 나누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그럼에도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에 좀 더 정성껏 헌신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마음을 짓누른

다네.

모두가 대구를 혐오하지만, 

그래서 대구를 떠나고 싶어 하

지만, 이 종은 오히려 대구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더 깊어

지는 것 같다네. 저 악하고 더

러운 전염병이 사라지고 우리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전 보다 더욱 대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끝이 없다네. 

2020.3.20 춘분, 봄이 오는 길목

에서.

교회와 예배, 궤변

편지 글처럼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다. 어떤 분은 ‘인터넷 예

배’가 있지 않느냐? 라고 대안

임을 제시한다. 또한 분당의 어

느 목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

므로, 꼭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며 

인터넷 예배를 수용할 수 있음

을 말한다. 못된 궤변에 불과하

다. 

현실 상황이 인터넷 영상으

로 예배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

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는 것과, 이러한 정황을 합리화

하기 위해 정한 시간에 정한 장

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이 

결코 훼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에 염병의 문제가 터지

면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주의 성전에서 회개하며 기도

할 것을 말씀한다. 염병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

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럴 때에 땅을 고

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는 염병의 문제와 더불어 

이를 치유할 기도의 자리까지 

막혀버린 그런 절체절명의 위

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

히려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이

면 이웃들에게 돌을 맞아야할 

형편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하늘 아버

지 집에 모여 예배할 수도 없게 

된 막막한 현실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마땅한 형편이지, 

오히려 굳이 교회로 모이지 않

아도 충분히 예배가 된다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엉터리논설을 

말할 때는 아닌 것이다.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안타까

움을 토로하고 회개하며 하나

님의 긍휼을 바래야 마땅할 것

이지, 어떻게 교회 오지 않아도 

될 합당한 근거로 교회를 건축

물 정도에 비유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그 지도층에서부터 썩어빠진 

생각으로 위기 앞에 타락의 전

조를 드러내 보인다 할 것이다.

예배를 차단하는 괴질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

에서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한 대공항을 예고한다. 한국에

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할 것

으로 추단한다. 왜 그런가? 

IMF를 한국이 극복하면서 신

용평가 등급이 되고, 오히려 경

제나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

씬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

는다. 그 이면에는 IMF의 고통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와 예배와 간증이 풍성했던 것

을 이유로 판단한다. 이것도 어

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렇게 힘

들고 고통스런 밤을 지나면서 

힘써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

함으로 곳곳에서 은혜의 힘으

로 난세를 이겨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19 바

이러스는 아주 악독한 것이다. 

주의 전에 나아와 예배하며 찬

송하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

니 악한 형편들이 회복될 길이 

더 요원해진 것이다. 기도와 예

배가 펼쳐지는 교회부터 막아

버리니 형편이 더욱 악해질 것

은 불을 보듯 더 선명해진 것이

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돌이

킬 만한 기도의 귀한 부르짖음

을 상실해가는 것이다. 어떻게 

집 안방침대에서의 기도와 만

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같을 수 있겠는

가?

교회-영적치료소

최근 어떤 성도님이 삶의 어

려움을 지나면서 자신의 결심

을 말한다. ‘목사님, 어렵고 힘

들지만 그러려니 하고 꾹 참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대답을 바꾸어 드렸다. 

’집사님, 꾹 참고 지나가지 마

시고, 입을 열어서 더욱 부르짖

어 기도하십시오. 사람 접촉이 

힘들어 교회를 오지 못하는데, 

사업장에는 마스크를 쓰고라도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마켓에 가셔서 개의치 

않고 물건도 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교회에 와

서, 빈방에 가서나 교회 기둥을 

붙잡고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

니다. 무엇이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였

는데, 교회로 와서 더 많이 더 

빡세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듣고 아니 듣고는 본인의 선

택이지만 분명한 것은 금번의 

일로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유해한 

바이러스로 인해 그 형편이 더

욱 악하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마디

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 면역력부터 먼저 공격하

면서, 영적 치료보호소인 교회

부터 차단시키는 것을 보면 공

격의 강도가 엄청난 것을 확인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욱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 문

을 열고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

의 빛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예배

코로나바이러스는 영적치료

소인 교회를 폐쇄하게 할 뿐 아

니라 이 염병이 지나간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될 것이

다. 무엇보다 영상예배에 익숙

해진 나머지 굳이 교회 가서 예

배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금번 질병으로 인

해 교회마다 성전을 폐쇄하고 

유튜브 등의 방송시설을 꾸며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기 시작

했다. 결코 온전한 예배의 도구

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에

도 영상예배에 익숙해지고 나

면 정한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놓치게 되는것은 아닐까? 염려

하게 된다. 

마치 과거 한국에서 예전에 

인신매매가 횡행할 때 저녁예

배를 오후예배로 돌리고, 문제

가 지나간 후에도 편한 방법을 

찾아 저녁이 아닌 오후에 회집

을 하였고, 후에는 더 편하도록 

오후예배를 오전부터 몇 부 예

배로 나뉘어 골라서 형편 따라 

한번만 예배드리면 주일성수를 

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취

약하게 된 주요원인이다.  

영상예배에 익숙하다보면 엔

터테인먼트 기술에 의해 영적

감각이 둔화될 수 있다. 드라마

를 찍을 때 한 장면에서 보통 

여덟 컷을 찍는다고 한다. 이에 

비해 영화는 장면 당 24개의 컷

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드

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영화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

서 어떤 유명한 대작을 찍을 때

는 1분짜리를 찍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TV영상으로 볼 때보다 훨씬 못

한 것을 경험한다. 그냥 분위기

에 취할 따름이지, 선수가 공을 

잡았는지 떨어뜨렸는지 그저 

주변의 반응과 더불어 볼 따름

이다. 이에 비해 TV 중계는 훨

씬 더 재미있다. 천천히 돌리기

도 하고, 다시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TV프로야구가, 현실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이유이

다. 거기에 광고 선전까지 등장

하면 그야말로 유혹과 세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쇼’와 강단

교회 강단에 실제 목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시대를 생

각해보라. 그냥 동영상이 아니

라 5G 데이터에 의한 동영상

이 강단을 장식한다고 생각해

보라. 5G는 교회 영상예배 시

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실제보다 훨씬 더 극적인 화면

의 보여줌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

들은 지교회를 세우고, 영상을 

송출하여 때로는 시각적 효과

를 극대한 시킨 무대에서, 예

수님처럼 벽을 통과해서 목사

가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

도 하는 한마디로 ‘쇼’하는 강

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지역마다 브랜치로 

교회를 두는 유명한 미국 대형

교회에서는 매 예배시간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들어진다. 

멋진 배우의 등장처럼 목사를 

등장시키고, 셋트장을 꾸미듯 

강단을 꾸며 매주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

면 절로 아이패드를 꺼내어 그

날 ‘쇼’의 값을 매기듯 헌금을 

결정하여 온라인으로 송금하

게 된다. 

   
실상과 가상

이렇게 된다면 과연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까?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

사에 앞서서, 좋은 기술 PD를 

영입한 교회가 부흥이라는 이

름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어느 교회가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이

끌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

은 실상이 아니고, 가상일 따

름인데, 가상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온

다는 것은 정말 참람한 일이

다. 

이와 같은 타락이 일반화 되

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대는 이

를 수용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처럼 보인다. 그러한 때에 코

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는 

작은 입맛을 느끼게 하는 기회

가 되기에 충분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세 드신 

어르신부터 모두가 유튜브 동

영상을 통해 일상생활과 정보

를 얻고, 이제는 예배까지 이

를 통해서 드린다고 하면 이 

흐름의 대세를 누가 막을 것인

가? 더불어 이젠 연세 지긋한 

목회자들조차도 예배를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아 유튜버 방송

인이 되어가는 것을 본다.  

영적면역력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

하는가? 전혀 질병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말하지 않는다. 하루

에도 수백 개의 암세포가 생성

되지만 이를 이길 만한 면역세

포가 싸워 물리쳐주기에 인간

은 건강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쉼 없이 반복되는 영적공격들

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의 마

음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

려하게 만든다. 영적세포들을 

파괴시킨 후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공격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염병이며 

괴질이다. 몸속에 바이러스 감

염질환을 유발하기에 앞서, 성

도를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

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도구이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가지 못하고, 예

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은 악하고 독한 것이다. 이를 

이기는 길은 질병치유의 유무

에 앞서서, 먼저 영적으로 마음

과 생각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

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인터넷 정보와 뉴

스로 무장해제 되지 말아야 한

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대신 

싸워줄 면역세포를 백기투항하

게 만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우

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

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하

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현장현예배, 가상과 실상, 영적면역력

예배상실이 강제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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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일상이 정

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에서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종말론적인 징조라고 하는데 구체

적으로 성경 어느 곳에 이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 장권사

A: 전염병은 신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요 둘째는 종말론적인 징조로 나타납니다. 먼저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은 구약에서 약 4번 이상 나옵니다. 첫

째는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완악한 바

로와 애굽사람에게 내리는데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돌고 사람

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피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둘째, 민수기 16장 41-46절을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지

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불로 죽임을 당하자 나중에 

죽음의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1만4천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셋째,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선지자가 이스라엘 청년들

을 미혹하기 위해 악한 꾀를 냅니다.  미인계로 모압여인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청

년들은  늘씬한 여인들과 미인들이 많다니 호기심에 그들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바알브올 우상신에게 같이 절하

고 모압여인들과 성적으로 음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상숭

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렵혀지자 하나님이 진노

의 심판으로 염병, 전염병을 보내어 2만4천명이 죽게 되었다

고 말합니다.  

넷째, 삼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방력

이 튼튼해지자 이스라엘 군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요압장군이 반대했으나 감행시켰

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다윗에게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여 

약7만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전염병을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언

급하시며 누가복음 21: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

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징조로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는 4가지 말이 나옵니다. 

4번째가 청황색 말인데 이 색깔은 청색과 황색의 중간을 말

하는데 갓 돋아난 풀이나 곡식의 색갈이며 추한 색갈입니다. 

이 색은 전통적으로 공포의 색, 죽음의 색을 말합니다. 계시록 

6:8절을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고 말합니다. 이 4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검

은 전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흉년은 기근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사망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무서운 전염성 역병을 

말합니다. 70인역에서는 온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흑사병은 과거 AD1327년-1351년에 있었던 괴질인데 중국에

서 시작되어 지중해를 통해 유럽전역의 그 당시 유럽인구 1/3

을 죽게 했습니다. 

짐승은 여기서는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짐승 바이러

스입니다. 전염병은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전염, 침

투하여 인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류독감 구제

역은 소 돼지에게서, 사스는 고양이에서, 에볼라는 박쥐고양

이에서, 메르스는 중동 낙타, 에이즈는 원숭이, 코로나바이러

스는 박쥐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

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

람들을 죽였습니다.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장군은 예루살

렘의 인구 110만명을 죽였습니다. 2차 대전시 히틀러는 유대

인 600만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혁명당시 인구의 1/10인 

2000만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다 작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인간 죄에 대한 심판: 출9장, 민16장, 25장, 삼하24장

종말론적 징조: 계시록에 짐승, 바이러스와 적그리스도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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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리 시

(Lisi)"는 쿠

카족(Kuka), 

빌 랄 라 족

(Bilala), 메

도 고 족

(Medogo ) 

등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3개 종족집단을 일

컫는 통칭이다. 이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결혼도 

하고 동일한 종교를 갖고 있

으며 유사한 전통이 있다. 이

들은 차드 북부의 바타 현

(Batha Prefecture)에 있는 피

트리 호수(Fitri), 야오 호수

(Yao), 오움 하제르 호수(Oum 

Hadjer) 주변에 살고 있다. 리

시족은 야오 술탄국(Yao 

sultanate)을 이루던 주요 종

족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1400년대에 야오국은 빌랄

라족에 의해 건설됐으며 문화

와 언어는 다른 종족과 달리 

아랍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빌랄라족은 여러 세기

를 거치는 동안 쿠카족, 메도

고족과 섞여 살게 되면서 리시

족의 하나로 포함되게 됐다. 

그들은 현재 쿠카어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

라-바귀르미 언어들(Sara-

Baguirmi)을 사용하고 있다. 

아랍어도 무역용어로 사용된

다. 1600년대에 빌랄라족은 

쿠카족을 정복했으며 이들의 

땅에 정착했다. 오늘날 그들은 

가장 수가 많으며 정치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종족이 됐다.

삶의 모습

리시족은 주로 농부들로 수

수,  당밀,  면화,  매니옥

(manioc, 녹말을 함유한 큰 뿌

리를 식용으로 하는 관목류) 

등의 작물을 재배한다. 여자들

은 집 근처에 자기만의 땅을 

갖고 있어서 그 곳에서 채소를 

재배해 가족들이 먹거나 시장

에 내다판다. 줄풀(wild rice)

과 뿌리, 로커스트 빈(locust 

beans, 쥐엄나무와 비슷한 

carob나무의 꼬투리), 야생열

매 등을 피트리 호수 근처의 

숲에서 채집하기도 한다.

리시족의 일부는 농사와 함

께 목축도 한다. 양과 말, 낙타, 

약간의 소를 친다. 남부에 있

는 이웃종족과는 달리 리시족

은 가축의 젖을 짜서 버터를 

만든다. 이런 일은 여자들이 

한다. 또 다른 리시족은 소규

모의 사냥과 고기잡이를 한다. 

남자들이 사냥과 목축을 하고 

고기잡이의 대부분을 하며, 여

자들은 남자들을 도와 고기잡

이와 농사일도 하거나 숲에서 

나는 산물을 채집한다. 그 외

에 여자들은 모든 가사를 도맡

아서 식사준비, 장작 구해오

기,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한다. 

차드 북부의 전 지역에는 지방 

시장이 몇 군데 있다. 남자들

은 대상행렬을 이뤄 보다 더 

큰 지방의 상설시장에 가서 무

역을 하며 여자들은 마을 근처

의 시골시장에서 간단한 상거

래를 한다.

리시족은 밀집된 촌락에서 

사는데 촌장의 지도를 받는다. 

촌장과 장로들은 마을 사이에

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할 책

임이 있다. 시골의 리시족이 사

는 집은 진흙벽돌이나 멍석으

로 된 벽에 원추 모양의 이엉지

붕이 있는 둥근 움막이다. 좀 

더 큰 마을에서도 진흙벽돌을 

쓰지만 지붕이 평평하며 다져

진 흙으로 만들어진다. 마을에

는 외곽에 울타리가 쳐진 직사

각형 구조물로 여러 개 있다. 

이 각각에 움막이 여러 개 있어

서 대가족이 거주하게 된다.

리시족에게는 일부다처제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슬람법

에 따라 4명을 넘는 아내는 가

질 수 없다. 첫 아내가 우월한 

권위를 가지며 소위 "수석"이 

된다. 각 아내는 자신만의 움

막을 가지며 그곳에서 자녀들

이 독립할 때까지 함께 산다.

리시족의 딸은 결혼 전까지 

어머니의 움막에서 살지만 아

들은 대개 사춘기에 이르게 되

면 자기만의 움막을 지어서 따

로 산다. 이 무렵에 그는 남자

로서의 성인식도 치르게 된다.

신앙

리시족은 100% 무슬림이

다. 그들은 이웃의 무슬림인 

아랍상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그들과 정기적으

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슬람 

이전의 일부 관습들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만 이슬람법과 

전통이 강하게 영향을 끼쳐 그

러한 관습과 결합돼 있다.

이슬람은 5가지 기본적인 

가르침(pillars)에 기본한 행위

의 종교이다. 무슬림은 "알라

가 유일신이며 모하메드가 그

의 예언자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며,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가

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며 라마단(람잔)기간 동안에

는 금식을 하며 일생에 한번은 

메카로 순례를 떠나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차드의 평균수명은 40-42세

에 불과하며 교육률은 약30% 

정도다. 리시족은 더 많은 교육

의 기회와 질적인 보건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예수님

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가장 좋

은 기회는 아마도 크리스천 교

사와 의료사역자들일 것이다.

리시족은 또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라디오방송

과 성경, 문서자료와 같은 복음

화 도구들이 없다. 하나의 선교

단체가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는 있지만 진전은 거의 없는 편

이며 리시족 대다수는 아직 분

명한 복음의 소리를 들어볼 기

회조차 없었다.

리시족에게 복음이 효율적으

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일꾼들과 기독교방송, 

복음문서자료들이 상당히 필

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을 영적으로 속박하고 있는 요

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

을 위해 충실하게 중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차드의 리시(Lisi)

美 거리두기 ‘한 달 더’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이동제

한, 자택격리 등 봉쇄

조치를 연장하고 나

섰다. 전 세계 코로나

19 환자는 72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만

4000여명으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

령은 2주 안에 코로나19 사망률이 정점에 달

할 것이라며 “미국은 6월 1일까지 회복되는 경

로에 있을 것이며 많은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부활절까지 

미국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가 반

발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정상화 언

급이 실수였냐는 질문에 “그것은 단지 열망이

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기

로 한 데는 미국 내 감염병 최고 전문가로 인

정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

구소(NIAI) 소장의 비관적 전망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오전 

CNN 인터뷰에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코로

나19에 감염되고 10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

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나는 그가 

말한 숫자를 믿지 않는다”며 파우치 소장을 연

단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

은 “100만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건 전적

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

해 그 숫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30일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미국

의 감염자는 14만3000여명으로, 일주일 새 4

배 이상 치솟았다. 코로나19 핫스팟인 뉴욕주

에서는 720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5만900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미국에

서 행정명령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곳은 27개

주에 이른다.

미남침례회 연차총회 취소

미국 개신교 최대 

교 단 인  남 침 례 회

(SB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

나19)으로 연차 총회

를 취소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이후 75년 만에 처음

이다.

SBC는 지난 24일 총회 임원과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기관의 집행 책임자들이 논의한 끝

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는 6

월 9-10일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총회

에선 신임 총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SBC 

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최대 2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018년 총회장에 선임돼 지난해 

연임됐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밋교회의 JD 그

리어 목사의 임기는 1년 더 연장됐다.

그리어 총회장은 “코로나19는 중대한 비상

사태”라며 “50명 이상의 모임을 갖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총회에는 1만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됐다. SBC는 교회 및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

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계획이다. 그리어 총회

장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불

확실한 세상을 향해 주시는 희망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

했다.

코로나19시대 팔복 “손을 청결하게...”

미국의 한 목회자

가 성경의 팔복을 패

러디 한 ‘코로나19 팔

복’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토마스 M. 슈만 목

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코로나

19 팔복’에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제안이 담겨있다.

그의 새로운 팔복은 “자신의 손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수를 얻을 

것이요”로 시작한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요. 자

가격리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웃을 도울 것임이요. 사재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가족들을 먹일 것임이요. 

대피해있는 이웃들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서 이웃을 맞이할 

것이요”로 이어진다.

슈만 목사는 “가정교육법을 공부하는 부모

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녀로부터 배울 것

이요”라며 가정 교육도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에게 드릴 생필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한 감사를 받

을 것이요”라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

과 관계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류의 

치료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로 마무리했

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덟 가지 

축복을 의미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

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

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

한다고 말한다.

미, 1년 예산 절반 코로나부양책으로

미국 한 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25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오는 27일쯤 하원에서 가결되면 도

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찬성 

9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경기부양 법안을 

가결했다. 통신은 미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약 4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

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반 국

민과 중소기업, 각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책을 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000억 달러, 각 주와 지방정

부 지원에 1500억 달러가 편성됐다고 보도했

다. 이와 함께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

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2500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해당 법안이 제출된 이후 5일 넘게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 1시쯤 합의에 도달했

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것은 미국에 대한 전시 수준의 투자(wartime 

level of investment)”라며 “미국 국민들은 코

로나를 물리치고 미래를 되찾을 것이며 상원

은 그들이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경기부양 패키지 합의는 필연”이라며 “우리

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인들

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업보험 강화 내용 등을 표결 전까

지 진통을 겪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공화

당 의원 3명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

업수당이 직원 임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이 때문에 26일까지는 표결이 이뤄지

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한때 나왔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상원 공화당 법안을 뒤집고 그

것을 ‘트리클다운’(낙수효과)에서 ‘가족 우선’ 

구제책으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美, 백신 인체실험 시작…中은 원숭이서

미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백신 실험이 시작

됐다. 중국 연구진은 

원숭이 실험에서 코

로나19 항체가 만들

어진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

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P통신은 16일 미국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

해 시애틀의 ‘카이저 퍼머넨트’ 보건연구소가 

18-55세 건강한 성인 자원자 45명을 대상으

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보

도했다. 이날 일단 4명이 백신주사를 맞았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각기 다른 분량의 백신주사를 두 차례 투여 받

을 예정이다.

이번 백신실험의 목적은 우려스러운 부작용

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메신저RNA-

1273’이라고 명명된 이 백신은 미 국립알레르

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바이오테크기업 

모데나 세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했다. 임상시

험 결과는 7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신이 실제 효능이 있고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돼도 일반에 상용화되기까지는 1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 공통된 견해다. 앤서니 파우치 NIAID 소장

은 지난 11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임상시험에 

진입하는데 최단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

가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며 “일

반인 대상 실제 접종으로 이어지기까지 1년에

서 1년반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세계 전역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약 

35곳의 회사와 연구 기관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의학과학원 의학실험동물연구소가 실시한 원

숭이 실험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건강을 회복

한 원숭이들에게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원숭이 4마리에게 바이러스를 주

입해 감염시켰다. 한 달 후 더이상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숭이 2마리에게 연구진

은 또다시 바이러스를 주입했다. 원숭이들은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랐지만 다른 증세는 보

이지 않았다. 2주 후 원숭이들을 안락사 시키

고 부검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항체가 발견

됐다.

연구진은 “원숭이들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됐

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결

론이 나왔겠지만, 항체가 확인된 만큼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숭

이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만큼 참고할 

가치가 있는 실험 결과”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재택생활’의 그림자, 가정폭력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곳곳

에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실외활동이 

줄고 유흥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어떤 범죄는 발생율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더욱 부추기는 

범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 내에서 발생

하는 폭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자택 대피 명령이 본

격적으로 발동되면서 대도시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급증

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WP는 이달 중순 이후 워싱턴·로스앤젤레

스·시카고·애틀랜타·댈러스 등의 범죄율을 조

사한 결과 많은 도시에서 재산 관련 범죄가 

10-20%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은 지난주 흉악

범죄가 17%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에선 지난 20일 자택 대피 명령이 발효된 이후 

일주일 동안 강력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다.

하지만 미국 경찰과 범죄 전문가들은 코로

나19로 경제난이 가중하고 생활고가 극심해질 

경우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강간·학대·근친상간을 막기 위

한 전국네트워크의 헤더 드레브나는 “이 팬데

믹 기간에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폴 파젠 덴버 경찰청장은 “젊은이들과 다양

한 세대들이 같은 가정에 갇혀 많은 스트레스 

속에 가까이 지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점

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찰은 코로나

19가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확산될 경우를 우

려해 경범죄에 대해선 구속도 꺼리는 실정이

다.

자택 대기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자 유럽 각국은 대책 마련

에 나섰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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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복잡하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

지도 묘한 관계로 존속하였으며, 16

세기 종교개혁 역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 중세 말의 상황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때

까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하였

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사 안에서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와 핍박을 

피하지 않고 신앙의 핵심으로 받아들

였다. 교회가 국가의 심한 박해를 받

았다. 그들은 매우 순수했다. 오직 그

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313년에 기독교가 합법

적인 종교로 공인되고 392년에 로마

의 국교로 선포된 후 교회에 큰 변화

가 찾아왔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 이외에, 교회와 국가가 서로 공존

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 동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세에 들어 서방교회는 위기를 기

회로 잘 전환시켰다. 476년, 기독교 

제국이었던 서로마가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다. 그

러나 486년에 프랑크 왕국을 수립한 

서방 세계의 실권자 클로비스 1세

(Clovis I, 466-511)가 기독교로 개종

하였다.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그의 

아내의 끈질긴 설득의 결과였다. 이 

일로 인해 교회와 국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결합될 수 있었다. 그 

후로 기독교는 막강한 권력자의 보호

를 받으며 서유럽의 종교로 자리를 

잡아갔다. 

800년, 프랑크 왕국 전성기의 통치

자였던 샤를마뉴(Charlemagne, 742-

814)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제

국의 황제의 관을 수여받는 일이 일

어났다. 교회와 국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서로 상대의 신앙과 권위를 

인정하며 각자 나름의 힘을 키워갔던 

것이다. 그 결과는 어찌되었을까? 애

석하게도 샤를마뉴 이후 프랑크 왕국

의 실권자들의 다툼과 외부의 침략으

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국가의 보호를 

정치적 후원을 받던 교회는 내적으로 

심히 부패하였다. 결국 유럽 전체를 

장악하던 프랑크 왕국은 동 프랑크(

독일왕국으로 발전), 중 프랑크(이탈

리아 북부로 편입), 서 프랑크(프랑스

왕국으로 발전)로 분열되었다.    

혼동 속에 빠졌던 서유럽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962년, 

오토 1세(Otto I, 912-973)가 로마교

황으로부터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관을 수여 받은 것이다. 뛰어난 정치

인이었던 그의 의도는 교회를 이용하

여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 것

이다. 그러므로 교황과 교회의 사정에 

귀를 기울였으며 최선을 다해 그들을 

만족시켜주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

신의 친척과 측근을 교회의 주요 직

분에 임명하여 교회를 장악할 수 있

었다. 

물론 ‘신성로마제국’은 과거 ‘서로

마제국’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 황

제라는 지위도 마찬가지다. 다만 로마

교황이 453년에 멸망한 동로마제국

을 의식하여 오토 1세에게 유럽의 지

배자라는 명예를 선사한 것이다. 그 

후로 독일 국왕이 신성로마 황제에 

올랐는데, 그 절차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독일의 국

왕으로 즉위한 뒤에야 로마로 가서 

교황의 손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수여

받은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와 교회 

사이에 미묘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어찌 보면 교회가 국가를 이

긴 듯하다. 그렇지만 국가가 교회에 

진 것도 아니다. 그 당시 황제는 분명 

국왕보다 높은 지위임에 틀림이 없지

만,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지

던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황

제는 교황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실

리를 위한 것이었고, 교황은 황제의 

머리에 손을 얹었지만 실상 그의 보

호가 필요했다.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항상 긴장감이 돌았

다. 서로 대립하여 힘을 겨뤄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힘 

중세 말 서유럽은 로마교회와 국가

의 밀착 속에서 갈등과 회유가 지속

되고 있었다. 힘의 쟁취를 목표로 하

는 두 집단 사이에 색다른 힘을 지닌 

세력이 등장했다. 다름 아닌 제후들, 

즉 자신이 소유한 영토 내의 백성들

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서 유럽의 정치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제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과거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민족이 침

입하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

게 이뤄진 것이다. 군주가 기사들에

게 보호를 보장받는 대가로 봉신에게 

땅을 제공하는 쌍무적 관계가 생겨났

다. 중세 봉건제가 이렇게 시작되었

다. 또한 토지의 소유주가 된 영주는 

자신에게 속한 봉토가 넓어지면서, 

하층 계급에게 양도하여 경작하게 하

는 장원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각 지방이 분권사회의 형

태로 발전되었다. 상대적으로 군주의 

세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로서 신성

로마제국은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닌, 

제후들의 통치를 받는 여러 연방들이 

모여 이룬 연합 체제를 구축하게 되

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러한 정치 

구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운동이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493년부터 신성로마제국을 통치

하였던 황제 막시밀리안 1세

(Maximilian I, 1459-1519)는 막강한 

힘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

던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그는 정략

결혼과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외

국과의 전쟁을 치러 자신의 영향력을 

유럽 전체에 확산시키려 했다. 

그는 황제 중심의 막강한 정치 체

제를 구축하기 원하였지만, 그에게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지방 제후들

이었다. 새로운 힘으로 부상한 제후

들은 황제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

인 힘을 유지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하였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

면 일부 제후들이 정략결혼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연합전선을 구축

하려 하였다. 

1499년, 막시밀리안 1세가 스위스 

연방과 전쟁에서 패했다. 그 결과 스

위스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었다. 그 

뿐 아니다. 독일의 제후들이 1500년

에 개최된 제국의회에서 황제의 권한 

중 많은 부분을 박탈하기도 하였다. 

중앙집권적 정치를 실행하던 프랑스

와 대조를 보인 것이다. 종교개혁이 

싹트기 시작할 때에 츠빙글리의 취리

히와 칼빈의 제네바 등 스위스 국가

들은 이미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상태

였다. 독일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황

제나 교황이 아닌 개신교를 지지하던 

제후들의 보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

혁자들이 활동이 가능하였다. 

1519년,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 카

를 5세(Karl V, 1500-1558)가 신성로

마제국과 스페인 왕국을 상속 받으며 

권좌에 올랐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라는 관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시기

였다. 1519년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

표한 뒤 개혁사상이 독일은 물론 유

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즉, 그는 자신이 통치하던 영토에

서 갈등하고 있던 로마가톨릭과 프로

테스탄트의 관계에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카를 5세는 이탈리아를 두고 프랑스

의 왕 프란시스 1세(Francis I, 1494-

1547)와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

르는 상황에서 그는 로마교황의 도움

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프로테스탄

트를 억제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함부

로 행동할 수 없었다. 교황이나 교황청 

대신 개혁자들을 옹호하던 제후들의 

눈치를 살펴야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힘이 등장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다. 

민족주의  

중세 로마교회가 지녔던 힘은 상상

을 초월했다. 정치적인 것은 물론 엄

청난 돈과 토지를 소유했다. 자연적으

로 지상명령보다 자신을 채우는 일에 

심취한 결과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

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종교개혁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교황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형성된 일종의 민족주의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배경에는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의 70년간의 ‘아비뇽 유수’가 있다. 로

마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o 

VIII, 1235-1303)가 프랑스 왕 필립 4

세(Phillippe IV, 1269-1314)에 의해 

생포되어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한 

달 뒤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

가가 교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

건이었다. 1308년, 교황청을 프랑스 ‘

아비뇽 (Avignon)’으로 옮기도록 명

령했다. 프랑스가 교회를 장악하고 7

명의 교황을 자국민 중에서 선출하였

다. 

교황청을 로마로 옮겨와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아비뇽 유수가 마감되

었지만 교황과 관계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탈리아인 우르바노 6

세(Urbano VI, 1318-1389)가 교황에 

선택되었지만 교회를 장악하던 프랑

스 출신 추기경들이 반대하였다. 그 

결과 교황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함으로서 결국 2

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스꽝

스런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서방교회의 대분열’이라

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영국,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헝가리 등은 로

마교황을 선택하였다. 프랑스, 스코틀

랜드와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 등은 

아비뇽 교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2명의 교황 사이에 갈등이 진행되

는 동안, 대립 교황을 선출하여 결국 

3명의 교황이 자신이 정통임을 주장

하고 상대를 파문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영적 혼동이 찾

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황을 통해

서 전달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생긴 것

이다. 아예 교황의 정체성에 대해 의

심하는 자들도 생겼다. 

교황의 권위가 추락된 상황은 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주의

와 맞물린 민족교회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회 재산과 연관된 사항들 

그리고 종교적 문제에 대해 세속 통

치자들이 직접 참견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적 유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인

해 교황청과 갈등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되었다. 민족주의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더욱 묘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covenantcho@yahoo.com

3명의 교황 각축으로 권위 추락, 민족주의와 맞물린 민족교회 형성 가능케

국가적 유익 우선 정책으로 교황청과 갈등 16세기 종교개혁의 길 준비시켜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7)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FFoouunnddeedd  iinn  11998866  wwwwww..mmiiddwweesstt..eedduu  

       

 항공경영학 학사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미국의 타 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 I-20, J-1 Visa)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2-16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관과정  취득 후에는 교관으로 비행시간을 쌓을 수 있음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Midwest 국제 항공대학(원) 
Pilot Certificate Program 

 

항공 전문가에 도전하라!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항공경영학 학사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Aviation Management & Engineer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Doctor of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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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이기는 인류

지구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이라는 전염병으로 난리다. 코로나바이

러스라는 이름은 전자 현미경을 통해 본 

바이러스의 모양이 태양의 둥근 외곽 불꽃

인 코로나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작년 연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유행한 우

한 폐렴의 원인이 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주

로 동물의 호흡기 속에 머물며 동물 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지난 1

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전염병

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

고, 각 나라마다 연일 국가별 감염 환자수

와 사망자수 그리고 감염 이동경로까지 상

세히 공개하면서 이 전염병의 전파를 온 

인류가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류는 의학, 과학, 외교, 정치 

등을 총동원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그동안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인류가 마침내 이런 

질병들에 대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불과 한 세기 전인 1918–1919년에만 

해도 전 세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5천만-5천만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지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승리라고 할 

만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체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병은 크

게 세균(박테리아)이 원인인 것과 바이러

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

으로 중세에 창궐했던 페스트(흑사병)는 

쥐의 벼룩에 사는 페스트균에 의한 세균성 

전염병이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감기, 독

감, 홍역, 간염, 수두, 에이즈 등은 바이러

스에 의한 전염병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

병이다. 

바이러스는 독특한 존재로서 박테리아

와 같이 단세포 생명체가 아니다. 놀랍게

도 바이러스는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나 성

분들이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

도 없다. 오직 핵산이라 부르는 유전물질

인 DNA 혹은 RNA 작은 조각과 단백질 껍

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어떤 면에서

는 물질 또는 무생물이라 부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얻는 생명 활동을 하지 않기 때

문에 생명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런데도 이 바이러스는 우연히 숙주인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면 그 생명체의 세포에 스

며들어 그 세포를 이용해 자신을 복제하여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든

다. 그렇게 자손을 만든다는 점에서 생명

체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생물과 무생물

의 중간쯤 되는 존재, 또는 생물도 무생물

도 아닌 존재인 셈이다. 

그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기에 당연히 그 

크기가 세포 1개로 이루어진 박테리아의 

수십 분의 일밖에 안 되어 일반 현미경으

로는 관찰이 안 된다. 그래서 인류는 오랫

동안 그 존재조차도 몰랐다. 다만 뭔지는 

모르지만 병을 일으키는 존재였기에 라틴

어로 ‘독’이라는 뜻의 virus라는 이름을 붙

여서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자현미

경 덕분에 바이러스의 모양을 잘 볼 수 있

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원인

다윗왕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

을 때, 다윗왕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영

적 교만함에 있음을 자백하고 선견자 갓의 

충고를 받아들여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여

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희생 제

사를 드렸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

는 천사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그 재앙을 

끝내셨다(삼하24:14-25). 이때의 전염병

의 원인은 아마도 당시에 번졌던 이름 모

를 변종 바이러스나, 중세기 유럽 인구 3분

의 1을 감소시켰던 ‘페스트’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재앙의 원인이 ‘130만 

대군’ 군인의 숫자를 자랑하고픈 동기로 

인구조사를 강행한 자신의 교만에 대한 하

나님의 징벌이라 인정하고 회개했다. 의학

적으로는 그 전염병의 원인이 다윗으로부

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없지만, 다윗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영적인 오만으로부터 

일어난 재앙이라 통찰하면서 깊은 참회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과학자

들은 ‘코로나바이러스-19’의 백신을 개발

하여 의학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장하므로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의 지침을 따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의 근원

에는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

본적 관계의 문제이다. 우리는 질병관리본

부가 내리는 지침을 존중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크리스

천으로서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은 지

키며 믿음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리더십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리더들이 새벽을 깨우고 아침

을 금식하며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하여 주

시고, 베푸신 은혜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줄 믿는다. 

리더들은 외로운 사람들과 병자들을 돌

봐야 한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

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해

외여행이 금지 된 때에, 선교지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온전한 복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이 사회가 회복되기를 기

도하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이 조성되거나,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

료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들

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을 위로하며 격려하자. 사람들에 대한 오

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하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리더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교

회는 수없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

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능히 극복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며 행

동하는 리더들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sondongwon@gmail.com

모든 일의 근원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근본적 관계의 문제 있어
나 자신 먼저 회개하고 온전한 복음과 사랑정신으로 회복되길 기도

리더십 코멘터리 리더십 코멘터리 (108)(108)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리더십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리더십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말하세요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말하세요
코로나19으로 나라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국경을 차단하고 ‘무기한 봉쇄’라는 극약처방도 잇따릅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지금의 상황이 "우

리 세대 최악의 보건 위기"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

지요. 혹자의 말처럼 혼돈(chaos), 위험(risk), 침몰(sink)이 

겹겹이 드리워진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공포와 위기로 짓눌린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린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봐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길 바라실까?’ 소란한 현실을 멀리한 채 조용

히 눈을 감고 묵상해 봅니다. 살며시 주님의 음성이 마음의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

리라”(예레미야 32:41-42).

주님은 시끄러운 오늘의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기쁨으로 마

음과 정성을 다해 복을 주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

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기

쁨이지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나라 전체에 '코로나 블루

(blue·우울감)'와 같은 사회적 우울현상이 삽시간에 퍼집니

다. 우울과 불안, 무기력함, 자포자기의 심정이 우리를 압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

다.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 바로 기쁨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그러셨 듯 세상에 마음

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을 주려고 결심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

기신 인생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성품입

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

어 주시리로다”(시편 37:4)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

는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쁨의 성품을 누릴 수 있습니

다. 기쁨은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책임지

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바로 그 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

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

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예레미야 33:9).

여전히 우릴 향해 복된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 기쁨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도 세상을 향해 기쁨

의 성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 품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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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

로 번져가면서 국가 기관과 

학교와 종교단체와 일반 국민

들의 움직임도 매우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

는 필자가 살고 있는 이곳 한

인교회의 목사님들이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아마 이런 일은 세기 

가운데 한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비상사태를 대

비해서 사람들이 일상의 용품

들을 갑자기 많이 구입해가는 

관계로 대형 마켓들은 제한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다. 사람

들이 어디를 가든지 실내에 

들어가면 먼저 손부터 닦고 

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

하기 위해서 아예 집 바깥으

로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회사들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

기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다고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는 

국가의 모든 기관들과 국민들

이 저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

며 대처 하는데 예수님이 다

시 오신다는 메시지 앞에서는 

왜 그토록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예수

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가

져다주는 데메지의 수억만배 

이상의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력하고 무서운 것임에

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사람

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일

까?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는 소식

은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 반

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번져 나갈 

때 이곳 미국 사람들은 약간 

우려는 했지만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지 않을 것

처럼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

었다. 그런데 하루에도 천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

하니까 미국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상황이 실제로 들이 닥

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

람들의 죄된 본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오고 있

다는 소식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든 중요한 것

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

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코

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

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철

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또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

어 있다. 욥은 열 명의 자녀를 

잃은 후에 “주신 이도 여호와

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

으실지니이다”고 말하였다. 욥

이 갑작스럽게 겪은 재앙의 배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이다. 욥의 열 자녀

를 빼앗아가는 표면적인 공격

자는 사탄이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욥에게 찾아온 

불행의 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허

락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욥이 겪었던 재앙의 원인

과 결정자는 궁극적으로 여호

와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이성

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

측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

한 기독단체들과 교회들이 많

은 기도제목들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소리

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청

이다. 비 그리스도인들도 여호

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지

만 그들의 소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은 분명히 비 그리스도인들과

는 구별된 존재들이다. 그렇다

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 속

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 그리

스도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

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 비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상만 볼 수 있다. 

현상만 보면 현재 미국의 상황

은 정말 불안하다. 불과 열흘전

만 하여도 500명 단위였던 확

진자의 수가 현재는 5,000명을 

넘었다. 미국 전체 52개 주 가

운데 텍사스 주 하나만 빠져 

나가는데도 자동차로 열두 시

간이 꼬박 걸렸었습니다. 미국

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한

국처럼 샅샅이 검사를 하면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는 소리들이 많다.

얼마 전 아사프 비튼 하버

드대학 공중위생과 브릭햄 여

성병원 디렉터가 미국 국민들

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하였

다. 내용을 요약하면 제도적

인 조치와 개인적인 철저한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

것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사태 가운데서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다. 필

자는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하

여 폄하 하고자 하는 것이 절

대 아니다. 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구분 없이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주의 깊

게 경청하고 실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이디어 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하는 하

늘의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하는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를 

허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

적이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

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코

로나바이러스를 허용하는 여

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

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자

들로서 세상이 부패해져가고 

세상에 이단이 성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맞으면서 배안에 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덩달아 그 풍랑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

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다. 그때 세상도 덩

달아 그 풍랑을 겪게 된다. 지

금 코로나바이러스가 강타하

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의 교

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돌아보라. 유럽의 교회들을 

보라. 너무나 황폐해져 있지 

않는가? 미국의 많은 신학교

들을 보라. 성경의 권위를 온

전히 인정하지 않고 이성으로

서 성경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무모한 죄인들의 도전을 보

라.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이

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표적만을 보고 쫓아가다가 구

름떼처럼 몰렸다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남미의 교회들

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말씀

하시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일깨우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곧게 

세우고 싶지 않으시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

혁시키기 위해 그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경성하도록 이끌지 

않으시겠는가? 이 모든 메시

지들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

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속히 지

나가기를 소원하기에는 오늘

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쳐진 

모습이 너무나 면목이 없지 

않을까 싶다. 우리 모두 주 예

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르고도 온전한 관계를 회복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

기를 원한다. 누군가로부터 

마음에도 없는 밥상을 받아보

신 적이 있는가? 혹시 있으시

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는

가? 아주 많이 불편하셨을 것

이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

르고도 온전한 관계에 기초하

지 않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

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마음에

도 없는 활동들로 받아들여진

다는 사실을 인식하실수 있겠

는가?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

들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

하고 외치고 독려하기를 원한

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지

속될 것인가는 큰 이슈가 아

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크게 이슈로 삼는 것은 그리

스도의 몸인 교회들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다. 여

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코

로나바이러스만 속히 지나가

기를 간구할 수는 없지 않겠

는가? 내가 먼저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내 가족들

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

고, 교회들이 여호와께로 돌

아가고, 사회 전체가 여호와

께로 돌아가는 가슴 벅찬 꿈

을 함께 꾸기를 소원해본다.
[정정] 1969호 ‘목회서신’ 

필자를 ‘여승훈 목사’로 정정

합니다. 두 분의 필자와 독자

들에게 양해 바랍니다.

목회서신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 하라”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들은 악하

고 더러운 음모를 늦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기에 모든 크

리스천들, 교회, 특별히 교역자

들과 학부모, 조부모님들은 경

각심을 갖고 치열한 영적전쟁

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AB 2218 발의안 법명 

Transgender Wellness and 

Equity Fund(트랜스젠더의 

건강, 형평 재정지지, 2019-

2020-)

 

발의안 제작 및 제출자 Miguel 

Santiago(민주당)는 LA 코리

아타운을 포함한 다운타운 및 

East LA 담당이며 53디스트릭 

담당 하원의원이다.

Co-Author 제작/제출자 

Scott Wiener(샌프란시스코와 

San Mateo County, 민주당)은 

동성애자이며 이미 여럿 비윤

리적인 법안들을 만들어낸 상

원의원으로 CA 주정부 LGBTQ 

Caucus 동성애자 의회소속자

다.

발의안 내용 요점

이 발의안은 지난 2월 12일 

공고됐으며 결론적으로 이 발

의안이 통과돼 법안화 될 경우 

일어날 일은 바로 ‘남자에서 여

자 또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

환(sex change)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수

술할 수 있는 결정을 돕기 위해 

주정부가 1천5백만 달러 재정

보조를 하는 발의안입니다.  또

한 수술을 하는 병원, 의사들 역

시 성전환수술을 하는데 재정

적 지지가 정부로부터 있기에 

훨씬 쉽게 수술해주는 것을 결

정할 수 있습니다. 

영문카피: “An act to add 

Division 119(commenc-

ing with Section 150900)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relating to access to 

health services.”

이 발의안의 문제점 1: 시민

들의 세금으로 자녀들의 성전

환수술에 주정부가 재정보조까

지 할 뿐 아니라 창조질서에 위

반되는 위험한 일을 크리스천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크

리스천 시민들의 세금도 사용

한다는 것이지요.    

이 발의안의 문제점 2: 이

미 캘리포니아에 minor(십대)

들이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

고도 학교에서 추천하는 클리

닉에서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법이 2014년에 통과되었

기에(Minor Consent & Confi-

dentiality Law 참조), AB2218

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이런 법

안을 잘못 사용하는 길을 더 활

짝 열어주며, 양심 없는 의사들

이나 단체들은 십대아이들의 

성전환수술을 안해 줄 이유가 

더 없어지게 됩니다.   

한예로, 수십년간 태아 신체/

신장까지 팔았다는 비윤리적

인 전력을 갖고 있는 Planned 

Plarenthood(PP) 같은 낙태 대

기업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

고 또한 신청해왔습니다. 이미 

Planned Parehtnood와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CA 주정부

가 이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PP는 여

성클리닉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앞장선 로

비스트 단체임을 지난 수십년간 

거듭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Planned Parenthood(PP)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매년 5

만7천3백만 달러를 정부에게 

받았지만,  Pro-Life(생명존엄)

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런 무분별한 낙태 펀딩을 끊

었기 때문에 CA 주정부의 트랜

스젠더 재정지지는 더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PP는 친동성애/트랜스젠더 

단체로서 이미 Transgender 

hormone therapy 페이지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같은 트랜스젠

더 정의 프로젝트 운동단체들 

역시 이런 재정지지는 그들이 

바라는 바며 이런 단체들과 캘

리포니아 “동성애 의회 LGBTQ 

Caucus”에서 자신 스스로 이미 

동성애자라고 하는 상하원 의원

들과의 친분은 눈감을 일은 아

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환수술은 어

른에게도 매우 심각한 후유증

을 유발하고 있다는 통계와 의

학적 조사들이 지금 더 많이 나

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성년자

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의학적으

로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치명

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수술입

니다.   

따라서 십대학생들이 성전환

을 위한 홀몬주사나 약을 먹겠

다는 처방은 절대로 받지 말아

야 하며,   만일 받고 있다면 하

루속히 중지하도록 적극 권면

해야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학

교의 세뇌교육(친동성애, 친성

전환)을 받고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기에, 이런 성전환수술이 

의학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해

로운지 통계도 알려주고, 이들

의 연령이 어리기에 인생을 통

째로 바꿀 수 있는 결정을 신속

히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처

럼 뼈아픈 후회를 하기보다는 

어른이 된 후(21세 이후, 더 기

다릴 수 있으면 25세 이후 사색

의 힘을 가장 많이 주는 두뇌부

분의 완성 나이)에 결정할 것을 

권면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의학적 심리적” 사

실들을 잘 아는 크리스천 상담

자 또는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

루속히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발의안에 대한 영문 자료

들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

인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더 자세

히 보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원들의 사악한 법안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Miguel Santiago(민주당) Scott Wiener(샌프란시스코와 

San Mateo County,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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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소사이어티 LA사무실 잠정폐쇄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코로나바이러

스의 확산으로 인해 3월 19일(목)부터 4월 15일(수)까지 잠정

적으로 LA 지부 사무실 문을 닫는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취소
효사랑선교회가 주최하는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7342

엘피스패밀리 제3회 힐링캠프 취소
엘피스 패밀리 가정사역원(Elpis Family Ministry, 대표 박

운송 목사)은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예정됐

던 힐링캠프를 COVID19으로 전면 취소했다. 엘피스패밀리

의 임원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온라인 그룹 미팅을 통해 큐티

와 중보기도 모임을 지속해가며 기도하고 있다. 다음 힐링캠

프 일정은 추후 결정한다.

▲문의: (213)700-9928 박운송 목사, (213)268-8333 Kay 간사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뉴욕교협(회장 양민석목사)

이 3월 26일 교협건물 2층에

서 예정대로 온라인예배와 미

디어 활용 세미나를 열었다. 

뉴욕주의 10인 이상 모임 자

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5

명의 신청자만 선착순으로 받

아 문석진 목사(씨존 대표)를 

강사로 진행했다.

문석진 목사(뉴욕교협 미디

어분과위원장)는 △코로나바

이러스의 발현과 온라인예배

의 필요성 대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점과 단점 △

온라인예배의 실전 준비 △온

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 가이드

(가정, 교회) △질문 및 답변 

등 5개 분야로 나눠 강의를 진

행했다.

문 목사는 온라인예배는 △

스마트폰 중계 △노트북 중계 

△카메라와 기존방송장비를 

이용해 중계하는 방법이 있다

고 말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카카오톡 라이브

톡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네

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유튜브, 비메오 등이 있

는데 그 중 네이버 밴드는 카

톡에 비해 화질이 뛰어나고 관

리기능이 양호하다.

문 목사는 “페이스 북

(Facebook)은 많은 사람이 보

고 있어 바로 시작이 가능(인

지도를 넓히기 유용)하나 유저

들이 오래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 이  단 점 이 다 .  유 튜 브

(YouTube Live)는 공유주소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설치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

만 오래 남아 있을 확률이 높

은 장점이 있다”고 비교했다.

문 목사는 이날 유튜브 라이

브 방송 소개를 적극 추천했

다. “유튜브 라이브(You Tube 

Live)는 유튜브 계정을 보유하

거나 또는 24시간 이전 가입 

및 확인 후 가능하다. 또한 방

법에 관계없이 온라인예배에

서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기본

적으로 오디오의 질이 중요하

다”고 강조하면서 핀 마이크(

유선, 무선) 사용을 추천했다. 

한편 온라인 예배와 방송을 

원하는 교회는 뉴욕기독교방

송에 연락하면 무료상담이 가

능하다. 캡쳐카드와 OBS프로

그램 관련 상담 및 설치는 필

요시 교회에서 교육 및 셋팅 

서비스도 가능하다. 
▲문의:(718)414-4848(CBSN)

한미연합회(KACLA)는 한인

회(KAFLA), 한인청소년회관

(KYCC), 한인타운 노동상담소

(KIWA), 민족학교(KRC), 샌프

란시스코 한인커뮤니티재단

(KACF-SF)과 함께 2020년 한

인 센 서 스 연 합 단 체 ( K A C C 

2020)를 발족했다. 

한인센서스연합단체를 구성

하는 6개 비영리단체는 한인

사회의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

를 독려하고, 한인 센서스 참

여율을 높여 앞으로 10년간 지

역사회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힘

을 합해 일하게 된다. 

KACC 2020 관계자는 “현재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며 “2020년 인구조

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온

라 인 으 로  실 시 되 며 , 

my2020census.gov 웹사이트

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시간

도 1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ACC 2020는 보다 많은 한

인들에게 센서스 인구조사를 

알리기 위해 센서스 안내 비디

오 및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인 1세대에게 잘 

알려진 전 메이저리그 야구선

수 박찬호 씨를 섭외해 “투머

치토커 박찬호: 미주 한인여러

분,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세요!” 광고(https://

youtu.be/pF384G0hggA)를 

촬영했다. 

모든 가구에 지난 20일까지 

센서스국 우편안내문이 배송

됐으며, 우편물에 적힌 센서스 

아이디(unique ID)를 사용해 

인구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

라인 참여가 불가한 자들은 

844-202-0274(#4 한국어)를 

걸어 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결

과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

이 병원 및 의료, 교육, 도로 정

비,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배분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한편 

온라인이나 전화로 작성하실 

수 없는 자들은 4월 8일부터 

16일 사이 종이 설문지가 배송

되며, 센서스국 우편물을 기다

렸다 종이 설문지를 작성해 보

내면 된다.
▲문의: (844)202-0274(#4 한국어)

<기사제공: 한인센서스연합단체(KACC 2020)>

풀러신학교(마크래버튼 박

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폴퍼

거슨 박사), 미주장신대학교(

이상명 박사), 그레이스미션대

학교(최규남 박사), 월드미션

대학교(임성진 박사), 에반겔

리아 대학교(김성수 박사), 바

이올라대학교(배리코리 박사) 

등 남가주 신학교 및 기독교대

학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수

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

지난 17일에 열기로 했던 봄학

기 사경회를 취소했으며 모든 

수업과 경건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직원들 역시 4월

19일까지 재택근무로 근무환

경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

장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

까지 3주 동안 모든 캠퍼스 수

업을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수

업을 진행하며 4월 10일 이후

에 캠퍼스 수업을 재개할 예

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5층 

도서관, 학교채플, 상담소, 학

생카페, 음악연습실 등 교내 

모든 기관과 장소에 대한 서비

스를 중단한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 설교 대회 등 학교 주

관 행사들은 취소했다”고 말했

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는 22일 

대학기숙사를, 27일 대학아파

트를 닫았으며 기숙사와 아파

트 사용자들에게 봄학기 말까

지 5주간의 사용료를 공제하

게 된다. 

바이올라대학교는 3월 21일 

오후 2시까지 기숙사 학생들

은 캠퍼스에서 나갔다. 다만 

주거생활과에서 캠퍼스 생활

을 허가받은 학생에 한해 지정

된 기숙사 내 캠퍼스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

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뉴욕

주 공립학교 시행에 맞춰 4월 

20일까지 휴교하고 있으며 휴

교가 길어질 경우 온라인 강의

를 준비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베델한인

교 회 ( 담 임 

김한요 목

사) 원로 손

인식 목사(

사진)가 3월 

28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

년 72세. 지난해 11월 미끄러

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

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주님 품에 안긴 것이다. 

고 손인식 목사는 1948년 

12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

국 장로와 김화비 권사의 차남

으로 출생했으며 대광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고대 재학 중 군입

대했으며 제대 후 워싱턴DC

로 이민(1973), Washington 

Bible College(BA), Capital 

Bible Seminary(M.Div.)를 졸

업했다. 

메릴랜드와 미시간에서 각

각 전도사(3년), 유학생 교회 

담임목사(1년 반), 부목사(7

년)로 사역하고 1990년 42세 

때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2013년 65세까지 23년 

동안 목회했으며 은퇴 후에도 

그날까지선교연합 국제대표로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며 북

한동포를 위한 복음화 사역을 

활발히 펼쳐왔다.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는 “사

랑하는 손인식 목사님께서 평

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며 “지금의 베델이 있기까지 

이민교회의 목회자로 한 평생

을 섬기셨고, 은퇴하신 후에는 

‘그날까지선교연합’ 대표로 북

한사역에 정진해 오셨다. 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

신 사역들과 은혜를 입은 수많

은 분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천국환송예배는 4월 1일(수) 

오후 3시에 갖고 코로나바이

러스로 모두 힘든 상황이어서 

집례를 맡은 김한요 목사와 기

도를 맡은 김인식 목사(웨스트

힐교회 원로), 그리고 유가족

만 참석한 가운데 환송예배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으로 손승옥 사모, 아

들 세진(며느리 주혜), 딸 수진

(사위 최훈), 3명의 손자와 1명

의 손녀가 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

종희 목사)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들을 위해 ‘밀알사랑나누기 프

로젝트’를 진행한다. 쌀, 라면, 

과일,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마스크 등 식료/생필품들을 지

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시크릿마니또’ ‘

리나마켓’ ‘주 글로발(코코넛

워터)’ ‘남가주새누리교회’ ‘문

00 집사’ 등 여러 단체, 개인들

이 물품과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종희 목사는 “밀알사랑나

누기 프로젝트는 요즘 생업을 

이어나가기도 힘들고, 특히 극

심한 사재기 현상으로 가뜩이

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마련하게 됐다”

며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 어

려운 시기에 사회적 취약계층

인 장애인들이 더욱 큰 소외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 목사는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으

면 남가주밀알선교단으로 알

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 

후원을 원하면 온라인 송금 서

비스 앱인 ‘Venmo’를 이용해 

후원할 수 있다(남가주밀알 

Venmo ID: @Milal-Mission-

SCA).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CGNTV가 개국 15주년을 맞

아 선교사의 사역을 담아낸 특

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을 방

송한다. 총 3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역지에서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한 선교사

들의 삶이 그려진다. 

첫 번째로 지난 29일과 31일

에는 그리스에서 집시 선교사

역을 하는 김수길, 조숙희 선교

사의 사역이 소개됐다. 방송일

정은 다음과 같다.

△4월 12일(주일)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원천희, 김난주 선

교사 △4월 26일(주일) 28일(

화) 오전 10시 30분: 우리가 사

랑한 마지막 시간–필리핀 박

누가 선교사.

시청은 △IPTV: KT Olleh tv 

ch.237번, SK B tv 302번, LG 

U+tv 271번 △케이블: D’LIVE 

304번, LG헬로비전 322번, gcs

푸른방송 ch.159번, 현대HCN 

ch . 5 50번 △모바일앱 : 

CGNTV LIVE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www.cgntv.

net) 유튜브 채널(https://

www.youtube.com/user/glo-

balcgn).

<기사제공: CGNTV>

뉴욕교협, 온라인예배와 미디어활용 세미나

한인센서스연합단체(KACC 2020) 발족

남가주 기독 대학교 수업 온라인 전환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별세

코로나19 극복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

CGNTV 개국15주년 “땅 끝의 증인들” 

뉴욕 동부개혁장신 4월20일 이후 온라인 준비

4월 1일 천국환송예배 생방송 진행

<1면에서 계속>

플래시 몹(Flash mob)의 형

태와 같이 Prayer Mob으로 매

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뉴

욕교협은 다니엘서 9장19절을 

통해 기도 제목을 정했다. 

기도제목은 ①주여 들으소서

(현실의 위급사태에 대하여) ②

주여 용서하소서(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③주여 행하소

서(코로나19가 퇴치되고 극복

되기 위한 간구) 등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

한다.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는 우리 몸과,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으로 부터 다 떠나

갈 찌어다!!” 외침으로 마무리

한다.  

한편 3월 30일 발표한 뉴욕

주 확진자수는 66,497명(뉴욕

시 36,221), 사망자수는 1,218

명(뉴욕시 790)에 달한다. 뉴저

지주는 확진자 16,636명, 사망

자 198명. 뉴욕주, 뉴저지주, 코

네티컷주 확진자가 늘어나자 

텍사스,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

타 주들은 앞의 3개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

사)도 지역 교회들과 함께 매일 

오후 9시에 거주지에서 기도운

동을 펼치고 있다. 

남가주 한인교회 상황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자택

대피령으로 법원, 마켓, 은행, 

주유소, 언론사 등 특정업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

이 자택에 머물게 됐다. 새들백

교회(릭워렌 목사) 15개 캠퍼

스, 힐송LA(벤 휴스턴 목사), 

셰퍼드교회(더들리 루터포드 

목사), 오아시스교회(줄리앙 로

우 목사), 처치온더웨이(팀클락 

목사), 갈보리채플 코스타메사(

브라이언 브로더스 목사) 등 남

가주 내 미국 교회는 온라인으

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인

교회들 역시 지난 8일부터 주

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

사),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

사),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 등 한인교회들은 4단계

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해 바이

러스 전파속도와 CDC 권고사

항에 맞춰 대처해 나갔다. 

LA시와 LA카운티의 행정명

령이 시행된 후 주일예배를 온

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실

시했던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전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최동진 목사(샌디에고반석장

로교회)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

만 예배실황은 예배당에서 해

야 하기에 담당자들만 예배당

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지

만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에 한

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

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온라인 예배가 3

주 이상 지속되면 교인들의 예

배에 대해 소홀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에 코로나19가 속

히 종식됐으면 한다”고 우려했

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는 “온라인예배가 하나님 안에

서 성도의 영과 육과 혼을 포함

한 전인적 만남이라는 예배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

됐지만 그동안 어려운 상황이

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이나 가

택에서 예배에 나오실 수 없었

던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에 참

여하실 수 있게 됐다”며 “온라

인 예배가 성도로 하여금 더욱 

교회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

랑하게 만드는 뜻하지 않은 유

익도 생겨난 것은 감사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고통과 염려의 시

기에 나성영락교회 교인들은 

이웃의 생명 살림에 대한 자발

적 사랑실천으로 모든 모임을 

금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시간을 정

해 기도하며 ‘다함께 모여 드리

는’ 예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

회)는 “온라인예배가 성도들에

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했다”

며 “무엇보다도 평생을 성전예

배를 통해 은혜 받으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영적 위기감, 

사태의 심각성 등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았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모습들이었다”고 

말했다. 

피 목사는 “하지만 이런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이라

는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나마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

사하는 분위기”라며 “저 역시

도 비어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

색하지만, 영상예배를 기다리

며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생각

할 때 더 비장함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

회)는 “개인적으로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

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목회자

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

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전하고 찬양과 기도인도를 하

고 있었음을 더 깨닫게 됐다”며 

“성도들의 귀함을 느끼게 됐으

며 감사 고백의 시간이 지나 온

라인예배에 익숙해지려 하지 

말고 예배를 향한 더한 사모함

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시

간이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인들

의 반응에 대해 윤 목사는 교인

들 가운데 은혜로운 간증이 있

었다며 “교회에서 사역에 분주

해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지 못

했는데 부부와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으

며 화면에 비친 목사님들을 보

면서 눈물이 났다”며 “목회자

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느끼

게 됐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

라 은혜와 감사였음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불평하지 말아야겠

다”고 전했다. 

또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는 

어느 권사님과 여 집사님의 경

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집으로 

옮겨와 남편이 드디어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

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감사했

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코로나19으로 한인교회들 온라인예배 드려



감사의 내공을 키우는 시

간들에 감사합니다.

이번 COVID-19로 사회적 

거리를 넘어 각자가 자기의 처

소에서 예배를 올리는 순간 첫 

찬송 “다 찬양하여라”를 부르

며, 감격인지, 허탄함인지의 눈

물이 나서 겨우 찬송을 마치고, 

첫 유투브 예배를 올리는 내 모

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았다. 

신실하게 드리는 첫 예배를 조

속하게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

리며…..

나는 일일감사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로 1707번째 일일 

감사노

트를 기록하며 감사의 내공

을 쌓게 하여주심을 감사한

다. 지난 2월 24일 샌프란시

스코 여행을 하면서, 1번 도

로로 내려와 2월 26일 이곳 

LA에 오니 마스크 대란에 여

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나타났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아! 하나님이 역

사하시는 구나” 하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다. 그 누가 이

렇게 전 세계를 정지시켜 잠

잠케 할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

니라 금권으로 전 세계를 움

직이려던 오만, 하나님의 성

전을 무너뜨리는 악행을 잡

으실 것임에 감사하고, 전 세

계에서 신천지라는 이단 때

문에 힘들어 하시는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걱정을 덜어 

밝히 드러나게 하사 이단에 

빠졌던 가족이 자기들이 어

떻게 속았음을 알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심 감

사하고, 국가들은 특히 미국

의 경우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를 하게 하심 감사하고, 

한국은 정치와 별개로 국민

과 의료진이 대처하는 모습

에 감사하고, 교회는 내 맘대

로 오고 가고 시간조절을 하

던 모습을 경건으로 바꾸시

고, 성전예배를 그립고 갈망

하게 하심과, 누구 때문에 상

처로 맘 아픔도 화해와 그리

움으로 바꾸실 것에 감사하

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본

인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리

모델링”(사업을 얼마나 방만

하게 했던가?) 하심을 감사함

으로 고백하였고,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을 재인식케 하시

고 하숙집처럼 잠만 자고 떠

다니던 시간을 멈추고, 가족

과의 대화와 따뜻함을 주심 

감사한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영적 

면역력, 성숙함을 훈련케 하

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이 

COVID-19을 잠잠케 하시며, 

이전과 이후에 더욱 감사할 

줄 안다.

이렇게 잠잠히 있으라 하

는 시간에 말씀, 기도와 매

일 각자의 감사함을 카톡에 

연락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근거 없는 글이나, 동영상을 

전달하기보다 서로의 감사를 

나누자.

오늘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못 갔다. 이유는 모두

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 19’라

는 바이러스로 인해서다. 나

는 자주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찬양도 듣기도 했다. 하

지만 오늘의 이 감정은 확연

이 다르다.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첫 

인터넷 예배여서 그런지 어

제 밤부터 뭔지 이상한 맘이 

가득했다.

평소에는 남편과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출근

을 한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

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8시에 

TV 앞에 앉았다. 찬양팀의 찬

양과 목사님의 말씀 모두 다

를 것 없는 예배였다. 그러나 

어딘지 모를 맘 한편의 짠함

이 들었다. 

아프다. 세상이 아프듯 내 

맘도 아프다. 늘 주일 아침이

면 당연히 아주 당연히 가던 

교회를 못가는 이 상황이 믿

기지 않는다. 그리고 늘 보던 

분들을 보지 못한다는 아쉬

움과 허함이 가슴으로 파고

든다. 아주 당연한 일상을 할 

수 없는 불편함 또한 내 삶을, 

내 맘을 누르고 있다.

오늘 집에서 특별한 예배

를 드리며 내 모습을 돌아보

게 됐다. 아주 가끔은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 당연한 일상

이 되어 습관처럼 교회를 향

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하

나님 앞에 비춰진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죄송한 마

음이 몰려왔다. 평범한 일상

들을 감사함 없이 받아들이고 

살았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이건 나만의 모습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예배에 대

한 자세, 예배에 대한 준비...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

하게 됐다. 교회를 갈 수 없음

이 한없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라도 인터넷예배를 드릴 수 있

음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를 당했지만, 이

런 문명을 통해 어쩌면 더 예배

는 멀리 넓게 퍼져나가지 않을

까 싶다. 하지만 하루속히 얼굴

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

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

안해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

며 힘을 모아야 할 때란 생각

이 간절하다. 

한편 교계에 당면한 현실도 

보게 된다. 큰 교회들은 인터

넷예배가 가능하지만 작은 교

회들은 이 또한 힘든 일이 아

닐까 싶다. 시설이 안 된 교회

들도 유투브에 많이 올라오는 

각 교회 실시간 동영상이 도

움이 되었음 좋겠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맘속에 임재하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

라를 누리며 살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은 온 교계에 목사님들과 성

도들이 한 마음 되어 기도하

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이

미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기

도의 열기가 하나님께 상달

되어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끝

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연약한 

두 손을 모은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

기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우려

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께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위한 일반적 대책을 잘 아시고 잘 지키셔서 어려움이 없

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좋은 예방할 수 있는 정보가 있

으시면 서로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불안과 두려

움을 조성하는 사망의 생각들은 서로가 차단하여 우리 

심령이 약하여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럴 때 사망의 생각들이 더불어 활발하게 

다니면서 우리 마음과 몸을 해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

전인 성도의 심령에 어둠의 그늘이 집을 지을 수 있으므

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인 도움도 있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을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여주는 역

할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하

면 사망이 침투하기 때문에 이러할 때 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여 마음에 채우셔야 하는 것입니

다.

출 8장, 9장 기록을 보면 애급 전역에 돌림병으로 악종

으로 짐승들과 사람들까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사망하

게 하는 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

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서 은혜의 힘으로 염려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

유함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사망을 물리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사망의 그늘이 덮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

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친히 계

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 지내시기 바

랍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영적 사망의 그늘이 번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서 생명의 말을 하여 

사망의 생각의 흐름들을 막아주어야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

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이때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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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유투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드린 첫 인터넷 예배

하와이 행복한 교회의 담임 

이남수 목사는 불과 일주일 전

까지만 해도 본인이 교인 없는 

빈 예배당에서 혼자 카메라 앞

에 서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

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세상이 아무리 COVID-19 바

이러스로 소란스러울지라도 

자신의 교회 정도의 규모라면 

현장예배를 준수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청정지역이

라는 하와이마저도 COVID-

19 바이러스의 위협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게다가 10명 이

상의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

가 있던 지난 15일 주일날, 예

배를 잘 마치고 뉴스를 지켜보

던 이남수 목사는 갈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심에 고

심을 거듭한 끝에 월요일 중직

자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바로 있을 수요예배 모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걱

정이 되는 것은 다음 주일(22

일) 예배였다. 주일예배를 중

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뉴스로만 전해 듣

던 온라인예배로 전환해야 한

다는 말인데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막막했다. 급하고 답답

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실시간 

예배 방송에 관한 방법을 열심

히 검색해봤다. 그러나 이 목

사의 실력으로는 도통 감이 잡

히질 않았고 또 엄두조차 나질 

않았다. 그는 급히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목사의 아들은 녹화예배

가 아닌 유튜브를 이용해 실시

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온라

인예배를 추천했다. 기존 교회

에 있는 방송실 컴퓨터와 오디

오 믹서는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고, 비디오 카메라($250)와 

HDMI Capture Card($150)만 

새로 구입하면 된다고 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터

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OBS Program을 사용

하기로 했다. 이 목사는 이 공

짜 프로그램(OBS PROGRAM)

만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어

떤 교회라도 돈 드리지 않고 

훌륭한 실시간 온라인예배가 

가능하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목사 역시 처음 

시도하는 이 예배를 과연 성공

적으로 잘해낼 수 있을까 일주

일 내내 마음이 편칠 않았다. 

그는 주일 전날인 토요일 예행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 목

사가 카메라 앞에 서고 아들은 

방송실에서 이것저것을 만지

다가 큐사인을 보낸다. 설교를 

시작해 보라는 것이다. 아들의 

큐사인을 받고 열심히 설교해

보는데 컷 소리가 난다. 그렇

게 초조한 마음으로 분주히 손

을 놀리며 이것저것을 만지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기를 약 20

번을 반복했던 것 같다.

대형교회에는 전문 기술자

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

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이

런 방송쯤이야 일도 아니겠지

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생방

송이란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예배를 위

해 피아노 반주자나 찬양 팀 

역시 함께 할 수도 없는 처지

다.

교인들에게는 미리 편지로, 

메신저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

를 광고했다. 그리고 주일 당

일 또 다시, 예배 시작 10분 전

에 단체 카톡방으로 접속할 사

이트를 알리며 기도로 준비시

켰다.

그리고 주일 아침 정각 11시

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유튜

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접속이 15명, 그리고 

차츰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50

여명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최선을 다해 예배 순

서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발 중

간에 별 탈이 없이 잘 진행되

기를 기도했다. 

찬송과 찬양은 반주자가 없

기 때문에 목사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인터넷 동영상을 이

용했다. 목사의 얼굴만 단독으

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중간 중

간 파워 포인트 내용을 삽입해 

보여주도록 했다. 긴장하며 불

안하며 초조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 교인들에게 위로

와 감사, 그리고 너무 좋았었

다는 카톡이 들어오기 시작했

다. 몇몇 교인들은 울면서 예

배를 드렸노라고 고백을 해오

기도 했다.

이 목사는 온라인예배가 끝

난 후 녹화된 예배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사실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감도 생겼다. “처음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

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애썼

던 목사와 온 교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거야....” 이 목사는 

더 많은 기도와 함께 수요예배

도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것

을 다짐했다.
<이성자 기자>

실시간 동영상예배를 인도하며...

인/터/뷰
이남수 목사(하와이행복한교회)

유튜브 이용 아들 도움으로 진행

“하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애썼던 
목사와 온 교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거야....”

코로나19으로 온 세계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연일 치솟는 확진자

수는 단 며칠 사이에 온 국민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트럼프대통령의 특별행정명령은 자

유롭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의 발목을 잡았다. 큰 교회들은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

져 자연스럽게 동영상예배로 대치가 되었지만, 작은 교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내

에선 청정지역으로 생각하는 하와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주일 서둘러 동영상 실시간예배로 

대체한 교회도 있고 부득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곳도 없지 않다. 본지는 하와이행복한교회 이남

수 목사와 지면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았다.

투/고/칼/럼 특/별/투/고 

보호막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목사)

한기덕 권사
(남가주든든한교회)

Feona Hong 집사
(새누리교회)

<3면에서 계속>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확

신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코

로나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

자들 그리고 정부관계자들 모

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과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

정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베푸셔

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잘 

견디며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와 희망과 지혜

를 모두어 주옵소서! 아멘. 

“디베랴 바다 깊은 밤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

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pastor.eun@gmail.com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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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내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 확산 진원지 신천지가 

서울시에 등록한 선교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

수교선교회(새하늘 새땅)’의 법

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 시

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에

서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압박

했다.

박 시장은 26일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새하늘 새땅은 법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

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령·정

관에 적시된 법인 의무 규정도 

지키지 않아 법인 허가를 취소

했다”고 밝혔다.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단체는 임의단

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

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를 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

하고 강력히 몰아붙였다. 그는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

도하고, 신도 스스로 신천지 신

도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

는,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

리화하고 당연시하는 비정상 

종교”라며 “다른 종교를 파괴

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신도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 확산 국면

에서 타인 건강과 안전은 아랑

곳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

제인 파렴치한 조직”이라고 힐

난했다.

법인 취소한 새하늘새땅 역

시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

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

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고 실

질적 목적과 사업이 신천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모략전

도 등 불법적 전도활동을 일삼

아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천지는 전도 과정에서 일반

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 언

론, 대학교 명의나 마크를 무단

으로 사용해 신천지 실체를 모

르는 시민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2019

년 9월에는 서울시청 프로그램

을 사칭해 신도를 모은 적도 있

다”고 비판했다.

신천지의 위장포교를 증명하

는 증거자료도 제시했다. 박 시

장은 “최근 행정조사과정에서 

신천지 ‘추수꾼(위장 포교자)’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를 

접수했다”며 “특전대라고 불리

는 신도들이 교회 교인 등을 포

섭하기 위해 벌인 활동 내역을 

상부에 보고해달라는 문서”라

고 덧붙였다.

전날 신천지가 밝힌 ‘서울시

가 법인 취소 시 소송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

며 일축했다. 또다른 신천지 사

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한 ‘국제교류’가 아닌 신천

지 위법 포교활동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설립 취소를 위

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가 앞으로 어떤 

사단·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해

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

장과 신천지 법인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 민사 소송을 내기

도 했다. 박 시장은 “구상권 청

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

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서울시 법인 취소로 신

천지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

니다. 본체 격인 비법인 비영리

단체 ‘신천지’는 법인 취소여부

와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신

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

자리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

일에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

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

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

기관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일제히 비판하며 교회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

구했다.

국내 장로교 최대 교단인 대

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

회장 김종준 목사)은 26일 성

명을 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발언

한 ‘교회집회 금지’ ‘시설 폐쇄’ 

‘구상권 청구’ 등은 매우 위헌

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

다. 이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

는 교회의 입장과 상황을 무시

한 일방적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예장합동은 “정부 당국

이 기독교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마치 범죄 집단이라

도 되는 양 몰아가고 있다”며 “

작금의 사태를 교회를 향한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격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

당국이 지금의 입장을 즉각 취

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

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

표총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

석 목사)도 25일 성명을 내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

구했다. 한교총은 “전국 6만여 

교회 중 집단 감염을 통한 확진

자 발생은 10여건 이하에 불과

하다”면서 “정부는 실제 감염 

위험이 있는 여타의 시설은 관

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정통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

처럼 지목해 선한 기독교인들

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자발적 참여’와 ‘불편 감

내’라는 민주적 방식에서 벗어

나,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독재

적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극히 우려한다”며 “총리는 교

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

정한 행정지도를 취소하고 사

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

회장 권태진 목사)도 이날 ‘한

국교회에 대해 억압과 위협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교

연은 “국무총리가 특별담화에

서 ‘교회 폐쇄, 예배 금지, 구상

권 청구’ 등의 용어로 한국교회

를 겁박했다”며 “이는 한국교

회를 범죄집단으로 둔갑시켜 

매도한 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

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

어 “국가가 국민의 신앙 행위

를 강제하고 억압할 권한은 없

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회에 대한 위협을 중단

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

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외출 

기피 현상,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맞았다. 2분기를 앞두고 교단 운

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각 교단 

총회 본부도 잔뜩 허리띠를 졸

라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은 총회

본부, 각 상비부, 위원회 등의 예

산을 20% 삭감하기로 했다. 교

단 관계자에 따르면 2월 중순 

이후 예정됐던 각 부서 회의가 

80% 이상 취소됐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오는 5월 

예정인 정기총회를 실행위원들만 

모여 축소 개최키로 했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목사 고시도 모여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

사)은 19일 개최 예정이던 교

단 개혁을 위한 ‘2020-2030 미

래정책 선포대회’를 5월 12일

로 연기했다. 예장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제18회 전국 목사·

장로 부부 특별기도회’를 잠정 

연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

환 목사)는 3-4일간 진행하던 

각 지방 연회 일정을 하루로 줄

이도록 권고했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

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윤재철 목사) 기독교대한성결

교회(총회장 류정호 목사)도 

총회 실행위원회와 교단 소속 

대다수 지방회(노회) 월례회 

등 각종 교단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업무의 온라인화도 급격

히 확산되고 있다. 총회 관련 

홍보물과 안내문 등은 우편 대

신 SNS로 노회와 교회에 전달

한다. 기감은 선교사 진급심사

를 SNS로 대체했고 예장고신

은 총회 임원회와 운영위원회

를 SNS로 진행하고 있다. 한 

교단 관계자는 “재판국에서 진

행하는 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문서 송달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곤 대다수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을 활용한 기도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예장백석은 사

순절 기간 매일 정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SNS와 유튜브를 

통해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다.

미증유의 비상시국으로 교회

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단이 앞장서 산하 교회의 부

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다. 교단 행정 실무자들은 

“행정과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

를 조정하고 절약에 힘쓰는 것

도 중요하지만, 교단이 그동안 

비축해 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교회와 지역사회가 회

복하도록 돕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후 현재 최소 2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

로구 만민중앙교회(이재록)는 한

국교회에서 이단이자 사이비로 

경계하는 집단이었다. 이단 전문

가들은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

폭행해 구속된 교주 이재록과 만

민중앙교회를 한국교회와 동일

시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민중앙교회에 감염자가 속

출한 것은 지난 25일 신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족까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부터다. 이

후 A씨와 함께 일한 동료와 교회 

직원, 직원의 가족도 감염된 것

으로 밝혀지면서 파생 감염이 줄

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한다고 했으

나 최근 온라인 영상을 만들기 위

해 200명 이상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전

남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

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해 신도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

다. 방역 당국은 전남지역 감염자

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는 정

통 기독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단적 설교 때문에 1990년 5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최초로 이단에 규정됐다. 1999년

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

회에서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

령론, 교회론, 종말(내세)론에 문

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단에 지정

됐다. 2000년 예장합신에선 ‘참

석 금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2009년 예장고신에서 이단으로 

결정됐다. 2014년엔 기독교대한

감리회에서 ‘예의주시’ 결정이 내

려졌다.

1943년 무안에서 태어난 이재

록은 82년 서울 구로에 만민중앙

교회를 개척했다. 이단 지정 후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를 만

들어 스스로 총회장에 취임했다.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도 맡았

다. 그는 ‘만민교회’ ‘만민성결교

회’란 이름으로 다수의 지교회를 

세워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교세

를 확장했다. 이재록은 1990년대

부터 2015년까지 20대 여신도 9

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

행한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

이 확정됐다. 현재 이재록의 딸 

이수진이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

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일부 신도는 

1999년 5월 MBC ‘PD수첩’에서 이

재록 관련 의혹을 방송하자 방송

국 주조정실을 점거해 방송까지 

중단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

소협회장은 “만민중앙교회는 직

통 계시와 대언, 신격화로 이재

록을 떠받드는 사이비 종교집단”

이라면서 “심지어 이재록은 죽음

도 피해 가는 권세, 죽고 사는 권

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고 지적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신

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코로

나19 감염이 집중됐던 것은 거짓

말과 육체영생이라는 특유의 교리 

때문에 감염 대처에 심각한 문제

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만민중

앙교회도 무안 성지 방문 등 종교

적 의무가 많다 보니 신도들이 코

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민중앙교

회는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로 그

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이재록은 

한낱 성범죄자에 불과하다”면서 “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와 만민중앙

교회를 동일시해선 절대 안 된다”

고 당부했다.

“신천지는 반사회 단체…법인 취소” 

“정부가 한국교회 겁박, 정 총리는 사과하라”

코로나19發 경기침체에 교단들도 긴축 돌입

이단 만민중앙교회 신도 무더기 확진

박원순 서울시장 초강경 조치...“종교자유 벗어났다”

예장합동·한교총·한교연 등 교계, 비판 성명

예장합동 예산20% 삭감…기하성 5월 정기총회 축소개최

확진자 포함 70여명 20주년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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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v i d 1 9 이  에 피 데 믹

(epidemic) 수준을 넘어 팬데

믹(pandemic)이 되었다. 

CoronaBoard 통계에 의하면 

오늘 3월 31일자로 세계의 

205개 나라에 확진자 수가 80

만 명과 사망자 4만 명을 넘었

다. 미국은 환자가 1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기까지 8일밖에 

안 걸렸다. 전염속도가 놀랍

다. 확진자 가운데는 영국의 

왕위서열 1위인 찰스 황태자

와 존슨 수상, 알베르 2세 모나

코 국왕, 캐나다의 영부인 소

피 그레그와르 여사 등도  있

다. 이렇게 인명피해 외에 사

회전반은 어떠한가? 이 사태

로 말미암아 1896년에 시작된 

근대 올림픽이 처음으로 연기

되었다. 카지노 등 엔터테인먼

트의 메카로 자리 잡은 라스베

이거스 역시 셧다운(Shut 

down)되었다. 여기는 1, 2차 

세계대전 때도 끄덕없었으나 

이번 일로 115년 만에 문을 닫

고 유령 도시로 변한 것이다.  

도대체 이 병마의 끝은 어디

까지 일지 종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4차 산업시대에 진입

한 지금 이런 난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무튼 나라들이 

앞 다투어 비상사태를 선포하

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무고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거

주이동이 제한된 채 방콕상태

에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리적 불안감과 생활상의 중

압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크리스천들의 생

활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 환난의 때에 드러나는 4

종류의 인간실상들

    

사람은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으나 환난의 때가 되면 진면

목을 보게 된다. 대체로 4종류

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너 

죽고 나 살자” 철학의 이기적

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원인 

제공자를 원망하며 자기만 살

아 보겠다고 안달이다. 매우 

냉혈적이며 이웃은 조금치도 

안중에 없다.  둘째는 “너 죽고 

나 죽자” 철학의 체념적인 사

람들이다. 불안 속에서 그저 “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이들

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도 없고 

이웃도 없다. 일엽편주(一葉片

舟) 즉, 풍랑 앞에 선 하나의 

잎사귀 같은 조각배처럼 인생

을 세류에 맡기고 산다. 셋째

는 “나 살고 너 살자” 철학의 

인간적인 사람들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를 우선으로 

하되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살

피게 된다. 이러한 부류는 내

가 우선이며 이웃은 하나의 도

덕적 선행에 불과하다. 

넷째는 “나 죽고 너 살자” 철

학의 이타적인 사람들이다. 예

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된다. 이들은 세상을 

육안과 영안으로 통찰하며 부

활의 권능을 덧입어 산다. 인

간 실존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

보는 좋은 예가 있다.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의해 제

작된 타이타닉(Titanic) 영화

이다. 그 실상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한 

자인가?

2. 빌 게이츠(Bill Gates)가 

Covid19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컴퓨

터의 황제로 불리 우는 빌 게

이츠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14가지 교훈을 말했다. 이 항

목 중 상당수는 우리가 새겨 

볼만하다. 1)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또는 우리의 명성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

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2)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3)영

양소가 불량한 제조식품과 화

학물질에 오염된 식수를 먹음

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방치

해 왔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4)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특히 나이가 많거

나 아픈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5)어려

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

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

라 음식, 물, 약 등 필수품들이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6)우리

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

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상기

시켜준다. 

7)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업적 일이 아니

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

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

는 것이다. 8)우리의 자아를 

점검하도록 상기시켜 준다. 9)

자유의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10)우리

가 인내할 수 있거나 당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11)이것이 끝이거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

기시켜 준다. 12)지구가 아프

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

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다. 13)

모든 어려움 후에는 항상 여유

가 있음을 기억한다. 14)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다. 

3. 방콕시대에 가정에서 해

야 할 3가지

    

지금 우리 대다수는 방콕 상

태에 있다. ‘방콕’이란 방에 콕 

박혀 있다는 속어이다. 이 때

에 우리가 취해야 할 생활태도

는 무엇인가? 

첫째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다. 존 칼빈(John Calvin)은 그

의 첫 번 요리문답서에서 “참

된 경건은 그 분에게 죄를 범

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두려워하며, 그 분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

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외하

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서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에 있

다”고 했다. 

그간 우리는 바삐 사느라 하

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지 못했

다. 예배 중에도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QT도 건성으

로 할 때가 많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책한 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지

금은 성경과 경건서적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둘째, 환경정리를 하는 것이

다. 우리가 바깥 세상위주로 

살다 보니 집안은 어지럽고 잡

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 컴퓨

터, 서랍, 옷장, 냉장고, 거라지 

안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 질 것이

다. 

셋째,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을 갖는 것이다. 현대의 많은 

한인 가정은 너무 삭막하다. 

가족끼리 깊은 만남이 없기 때

문이다. 좋은 식당, 문화공연, 

여행 등은 주로 교회나 학교, 

직장 친구들하고 간다. 가족은 

늘 뒷전이고 찬밥이다. 한 상

에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

으며 설사 집에 있다 해도 각

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이

버 세계에 심취해 있다. 우리

가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일주

일에 한번 만이라도 외부인들

과 수평문화를 차단하고 가족

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가정들은  많이 회복될 것이

다. 

넷째,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

보는 것이다. “내 코가 3(석)자

인데” 누구를 도우란 말인가?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코가 4자인 사람

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

을 하는 것이다.  비록 제한된 

방콕생활이지만 문명의 이기(

利器)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

화, 문자, 편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사역과 사회활

동을 할 수 있다. 환난의 때에 

내가 먼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맺음 말

   

2020년 초기는 Covid19이 

파죽지세로 세상을 뒤집고 있

다. 빌 게이츠는 이 사태를 큰 

재난으로 여기면서 한편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인간과 지

구촌을 위한 ‘올바른 교정자’

로 보고 있다. 그의 지적 14가

지는 일리가 있다. 그간 우리 

인간세계는 너무 무리수를 많

이 두어왔다. 생태계가 병들고 

인간들도 지쳐 있다. 약육강식

(弱肉強食)의 불문율은 꼭 동

물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

(Martin Buber)가 주장했던 “

너를 통해 진정한 나가 된다”

라는 인류 공동체적 나눔이 얼

마나 있었던가?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

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더 큰 

문제였다. 이제라도 인류는 절

대자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성

찰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

리가 서야 할 자리를 찾게 되

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이웃

과 함께 더 낳은 미래로 나아

가게 될 것이다. 

어두운 터널은 아무리 길다 

해도 끝이 있다. 우리는 그 날

을 기대하며 인내 가운데 이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한다. 창

조적 소수들은 파도에 결코 함

몰되지 않는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의 창창 (14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취해야 할 태도

어두운 터널은 아무리 길다 해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창조적 소수는 세파에 함몰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타고 비상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2차 선

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데살

로니가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고린

도에서 철수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

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후

에 홀로 예루살렘교회를 거쳐서 수리

아 안디옥교회로 돌아옵니다. 3차 선

교여행을 통해서 반드시 에베소에 교

회를 세우겠다는 바울의 전략과 의지

가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도착하기 전

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열

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단의 유명한 대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

납니다(행18:24-28).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

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말씀으

로 잘 양육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을 그리스도라고 힘 있게 말씀을 전하

는 사역자로 양성하여 고린도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

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

볼로는 고린도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

하고 있고, 바울은 예루살렘교회를 거

쳐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복귀하여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행18:2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행18:23) 에베소에 도착

을 합니다(행19:1). 이런 사건이 동시

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볼로가 고린도

에서 에베소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의 이유는 아마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

던 고린도교회에서의 사역이 버거웠

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고린도교회에

서는 교회 안에 만연되어있던 문제들

을 편지에 적어서(고전7:1)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고전16:17) 이 세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파송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써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입

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바울의 목소

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

기를 원합니다(고전1:1). 교회 안에서 

‘바울편, 아볼로편, 베드로편, 그리스

도편’ 등으로 파벌이 나눠졌다(고전

1:12)고 들었습니다. ‘세례를 누구에

게 받았는가’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

라고 들었습니다(고전1:13). 나 바울

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가족 

정도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왜 세례

문제 때문에 파벌이 생겼는지 안타깝

습니다(고전1:14).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이 중요합니다(고전1:17). 복음의 핵

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있

다고 말하는 헬라사람들이 보기에 미

련해 보이지만, 실상 구원을 위한 하

나님의 능력이며(고전1:18), 하나님

의 지혜(고전1:24)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

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고전2:2).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고 있으니, 당신

들에게는 내가 아주 쉽게 말해주겠습

니다(고전3:1).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

로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

에서 동역자들로서 각자 사명을 감당

한 것뿐입니다. 이루어가심은 하나님

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복음

의 씨앗을 받은 밭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고전3:6-9). 그러니 성전

된 당신들 안에는 아볼로나 바울같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계

셔야 되지 않겠습니까?(고전3:16). 성

전된 당신들은 사람(바울, 아볼로, 게바 

등)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고전3:23). 

그러니 제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

꾼으로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일 뿐

입니다!(고전4:1-2) 내가 이렇게 말

하는 것은 당신들을 부끄럽게 할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대

하듯 하는 말입니다(고전4:14). 이번 

일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으니, 디모데

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

기를 바랍니다(고전4:17). 

그리고 내가 들으니, 교회 안에서 

당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과 법정 

송사의 문제들(고전 5-6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회중에서 쫓아내야 합니

다(고전5:1-2). 왜냐하면 누룩이 새 

반죽덩어리에 들어오면 거기에 누룩

이 퍼지는 것처럼(고전5:7), 죄가 교

회에 퍼지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고전5:11-13).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

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세요. 교회 안

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교회 안에서 해

결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

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합니까?(고전

6:11)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데,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고전6:2)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실패

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아

주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고전6:7)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어서 보

낸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관해서 답

변을 해주겠습니다(고전7:1). 결혼에 

대하여서는 ‘독신’이 좋습니다. 그러

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이 좋습니다(고전7:1-2, 8-9).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전8:8). 다

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것을 다

른 형제들이 보고 시험을 든다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고전8:9). 만일 

내가 우상의 제사에 쓰였던 고기를 먹

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 일로 그 사

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

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고전8:13). 

사도들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전

념하며 교회가 섬기는 것으로 대접받

을 수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우리 사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고전

9:4-10). 사도들이 신령한 것을 뿌리

고, 성도들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닙니다(고전9:11). 

그러나 나 바울은 당신들에게 공급해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혹시

라도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오해할 것

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고전9:15).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하는 자가 되

지 마시기 바랍니다(고전10:7). 어려

운 일과 시험을 당했을 때도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

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전10:13-14).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

니다. 여성들의 머리는 남성이며, 남

성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

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1:3).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질서입

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동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

다(고전11:11-12).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룩한 

선물로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함입니다(고전12:4-

7).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십

니다(고전12:8-11). 그 은사는 그리스

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함입니

다(고전12:12-30). 그런데 더욱 큰 은

사를 말해줄까요?(고전12:31)

가장 큰 은사는 다름이 아니라 ‘사

랑’입니다(고전13장). 방언을 하고, 천

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

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고전13:1-

2). 사랑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

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와 자랑

과 교만과 무례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합니다(고전13:4-6).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

다(고전13:13). 그 사랑으로 하는 방

언과 예언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고전

14:1), 방언과 예언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고

전14:3-5).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 때

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

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고전

15:3-4).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셨습니다(고전15:22). 그러므로 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

는 승리입니다(고전15:55-58). 그리

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연보를 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고전16:1-4).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

다(고전16:21-24).    

dsukim@gmail.com

드라마 서신서 (3)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고린서전서: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
                  교회안 당파, 음행, 송사, 우상숭배, 덕 세우기 등 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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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미국과 전 세계가 소위 모기지 사태로 수많은 주택들이 차

압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며 대량 실업과 파산 등의 경기 침체를 겪었

던 악몽과 같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 추후 미국을 이끌던 지식인과 언

론들은 그 원인을 한 마디로 인간의 탐욕이 자초한 재앙이었다고 입

을 모았다. 주택과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휴가나 집수리, 학자

금 등을 위해 먼저 대출을 권유하며 유혹하기 시작했고 대출실적이 

높을수록 두둑한 보너스를 받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엄격한 심사 없

이 자금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유흥비나 허영심을 자극받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겁도 없이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

다. 결과는 개인파산이나 주택차압에 그치지 않고 천문학적인 부실채

권을 감당하지 못한 월스트리트의 초대형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돈을 숭배하고 쾌락과 탐욕에 빠진 인간

의 죄가 자초한 재앙이었던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와 진화를 거듭하며 사스, 메르스에 이

어 COVID-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는 그야

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역병 사태를 맞고 있다. UN의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권위 있는 질병관리센터들은 이번 사

태를 중세의 흑사병이나 100여 년전 1918년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무려 5,5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악성 독감사태에 견줄만한 

대 전염병 사태 (Pandemic)로 선언하였다. 미국만 해도 전체 인구인 

3억3천만 명의 약 40-70%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

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년 안에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파급되는 여파

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자랑했던 미국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며 생필품 사재기와 같은 수치스러운 

행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필자는 달라스 북동부의 비교적 안정된 중산층들이 거주하는 지역

의 병상수가 300여 개 되는 중형병원에서 채플린으로 근무하고 있는

데, 이미 한 달여 전에 중환자실의 6개 방과 응급실의 6개 방을 코로

나바이러스 의심 유사환자나 확진환자를 위한 음압실로 개조해서 준

비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문을 제외한 모든 병원 출입문을 차단하

고 병원을 들어오는 모든 방문자와 직원들의 체온검사와 증세, 소속

과 방문목적을 기록하고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

나 검사는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방호복과 마스크와 같은 필수 

보급품 확보에 애쓰고 있지만 주 정부 내에서 다른 도시나 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한된 인공호흡기 때문에 배정된 병상

이 다 차면 결국 다른 더 큰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 독감이나 폐렴환자들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아

닌지 의심이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확보한 검사

키트가 넉넉지 않아서 환자들이 몰려올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방안

을 논의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환자들이나 진료스태프들의 

얼굴에서 피로함과 두려움의 그늘을 보게 된다. 채플린들 역시 대개 

60대 이상 노령층이라 육신의 피로와 감염의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

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스태프들을 위해 환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역

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

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며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을 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말씀은 가장 큰 위로가 되며 두려움에 

떠는 심령들을 주님의 평안가운데로 인도함을 체험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

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31:6).
tdspark@gmail.com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두려움

채플린 임상목회  (38) 

뉴욕에 본부를 둔 훼이

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

사) 중점사역인 세계 가정

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이 

COVID-19으로  인해 지구

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3월에도 "기도는 만

사를 변화시킨다"는 표어

를 내걸고 지구촌 곳곳에

서 진행됐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정

현 선교사) 3월 가정기도

회는 17일 월드미션교회에

서 사라 자매의 찬양 인도

로 시작돼 디스마스 코그

마스 전도사가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는 위대한 군

사”(시68:11; 렘31:2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합심기도의 시간에는 

1.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2. 훼이스선교회 세계 

가정기도회 활성화 3. 훼이

스선교회 회장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후원자들의 

헌신을 4. 탄자니아 땅에 

비가 멈춰서 경기가 회복

되고 피해자가 줄도록 5. 

정현 선교사님 다리부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위하

여 기도했다. 

현재 탄자니아는 신종코

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

명으로 확인됐으며, 탄자

니아는 의료시설이 낙후됐

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

쓰고 있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2지역(조

정연 선교사) 3월 가정기

도회는 9일 엘까르멘 순복

음교회에서 진행됐다. 

손강국 선교사가 사도행

전 12장 1-17절을 본문으

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합심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2. 부모

와 자녀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 3.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4. 코로나 바이

러스 소멸. 

엘살바도르 엘까르멘 순

복음교회는 개척한지 7개

월 되는 천막교회인데 그

동안 기도했던 교회 건축 

부지를 구입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현재 엘살바도르에는 신

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자는 없지만 해외에서 입

국하는 모든 승객들을 격

리 시설에서 30일간 지내

야하며 집회모임 숫자도 

75명에서 50명으로 제한해 

점차적으로 예배모임이 힘

들어질 것이라고 전해왔

다.

△네팔(새빛들이 선교

사) 가정기도회는 네팔 수

도 카드만두 번쟝교회에서 

진행됐다. 

예배인도 및 설교는 서

산다 선교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4장 1-2절을 

본문으로 “예수님 안에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합심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로 퍼지고 있

는 신종 코로나바이너스 

소멸 2. 신앙생활 진보를 

위하여 3. 여성들이 힘 있

게 사역할 수 있도록 4. 훼

이스선교회 세계가정기도

운동이 확산되도록 5. 훼이

스선교회 회장 이사장님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

하기위하여. 

△과테말라(박윤정 선교

사) 3월 가정기도회는 7일 

사랑의이삭교회에서 진행

됐다. 3월 예배는  신종코

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

통령 대국민 발표(3월16

일)전이었기에 진행할 수 

있었다. 기도제목은 가정

과자녀의건강과 과테말라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

계에 확산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하여 

기도했다. 

한편 콰테말라 신종코로

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명

이며 3월 16일부터 부활절

까지 국경폐쇄,  공공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행사금

지, 과테말라 전국의 교통

수단 운행금지. 종교행사 

스포츠 사회문화 행사금

지, 외국인 입국금지, 식사

는 배달만 가능하다. 3월 

21일에는 모든 국민이 금

식하며 기도하자는 대통령 

대국민 발표내용이 있었

다. 

△콜롬비아(김혜정 선교

사) 3월 가정기도회는 6일 

아구아띠다 바울선교교회

에서 진행됐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주제로 디멜

사 전도사 인도로 그룹별 

성경공부를 4그룹으로 나

눠서 진행했다. 이사야 

43:4, 시편 138:8, 139:5-

13, 예레미야 1:5을 함께 

연구하며 우리각자가 하나

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지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

을 가졌다. 

또한 이 귀한 진리를 우

리의 자녀에게도 가르쳐서 

이 세대 가운데서 그들이 

큰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

서 살도록 인도해야함을 

깨우쳤다. 

그룹공부 후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 특히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도 어머니

를 따라와 말씀 공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백마디 말보다 더 

귀한 영적 가르침이 되기

를 소망했다.

콜롬비아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102

명이며 3월 20일부터 23일 

자정까지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일부터 10명 

정도 모임만 허락하고 있

다.   

훼이스선교회의 세계 가

정기도운동은 위의 5개 지

역 외에 엘살바도르1(황은

숙 선교사), 파라과이(이명

화 선교사), 일본(황주네 

선교사) 등 8개국에서 사

역하고 있으며 대구어머니

기도회(신동숙 원장), 캐나

다 어머니기도회(서은주 

목사)와 협력하고 있다. 
<기사제공: 훼이스선교회>

 훼이스선교회 세계 가정기도운동
탄자니아, 엘살바도르2, 네팔, 과테말라, 콜롬비아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네팔

콜롬비아



▣ WORD & IDIOM

* partnership: 협력  * effective: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 effective in ~: ~ 을(를) 함에 있

어서 deepen: (감정, 느낌 등이) 깊어지다 * for the sake of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 

encouragement: 격려  * refresh: 새롭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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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같은 시간 속에 야이로의 믿음 역시 부족했
지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 그는 
주님이 오셔서 그의 딸을 접촉함으로 치료됨
을 믿었습니다(22-23).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
해 일하시는 그 왕은 그 수준에 맞춰 겸손히 응
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믿음은 아주 약했습니
다(34-35).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한 때가 그 왕
이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그 

왕의 말씀 한마디가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41-43). 한마디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것처
럼 한마디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일
은 야이로의 약한 믿음을 통해 권능을 만천하
에 나타낸 첫 표적이 됐습니다. 약한 믿음일지
라도 주님은 그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
에 아무리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살
아갑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막5:21-23, 36-43)찬528장화

이 땅에 임하신 그 왕은 어떻게 기이한 역
사를 일으키십니까? 첫째, 항상 일하십니다
(29-30). 한 여인이 당한 12년간의 질고와 그
에 따른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셨고 때가 
되어 그 왕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
심도 그 왕이 주신 선물입니다. 항상 그의 뜻
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신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
다(빌4:12-13). 둘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27-29). 겨자씨 한 알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왕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기뻐하십니
다. 마음에 생긴 작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온전한 구원
에 초점을 맞추십니다(33-34). 믿음으로 옷자
락을 만진 그의 행동은 그의 고백을 통해 온전
한 구원에까지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
로 충만합시다.  

능력의 통로, 믿음(막5:24-35)찬394장월

믿음은 권능을 경험하지만 불신앙은 왕의 길
을 막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능력의 나타남을 
막았습니까? 첫째, 그 왕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분과 그 말씀 위에 살 때 참 믿
음을 가집니다. 둘째, 그들의 선입견이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3). 평범한 일상생활 속

에 숨겨있는 보화를 알지 못하고 타성에 이끌
린 마음은 그 왕에 대한 무시와 불신앙으로 나
가게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를 알 수 없습
니다. 셋째, 배척하는 마음 때문입니다(5-6). 교
만은 발전해 자기를 왕으로 삼기 때문에 그 왕
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하기 때
문입니다. 겸손히 그 자리를 양도하고 그 왕을 
섬김으로 그 왕의 큰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 왕을 배척하는 세상(막6:1-6)찬397장수

그 왕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만드신 그 왕은 구원의 수단
인 전도를 통해 일하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첫째, 전도자
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6-7). 
여러 촌에 보내실 때 먼저 주신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영혼을 흑암
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게 하려고 뱀의 머리를 상
하게 하십니다. 둘째, 청빈을 통해 그 능력이 보

존되게 하십니다(8-9). 전도자는 단지 지팡이 
하나와 단벌 차림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소
유의 실천이 아니면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에 그 왕의 능력이 머물러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메
시지와 증거를 남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11-
13). 회개의 복음이 생명이고 그 증거는 전도자
가 떠난 후에도 계속 일하기 때문 입니다. 그 왕
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왕이 주신 전도지침(막6:6-13)찬262장목

그 왕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했던 세례 요한
에게서 우리는 3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권능이 
세례요한의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하나
님 나라의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여 악한 정권
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의 전도의 증거는 오늘 
교회 전도의 본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의
를 구했습니다(20). 헤롯의 간음과 살인의 죄

를 나단처럼 지적하고 책망할 정도로 하나님나
라의 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진리
를 끝까지 전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 책
망으로 감옥에 갇혀 모함으로 죽임을 당해도 
그의 증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순교적 자
세가 없이 오늘날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
니다. 전도자는 영혼구령을 위하여 세례요한의 
피의 흐름을 배워야합니다.    

금 순교적 신앙(막6:14-29)찬342장

전도의 현장인 세상의 성격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보여집니까? 첫째, 세상은 그 왕의 능력
을 두려워하도록 돼있습니다(16). 사탄은 여인
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머리를 
부수지 못함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사탄의 궤계를 통해 그 
왕을 대적합니다(20). 교묘한 수법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은 하만처럼 자기 꾀에 넘어갑니

다. 그 왕의 지혜를 결코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
니다. 셋째, 세상은 살해의 위협으로 교회를 대
적합니다(24-29).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없애
려했으나 도리어 그 죽음이 사탄을 모두 멸하
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
는 왕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합시다.  

그 왕을 대적하는 세상(막6:15-29)찬390장토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Philemon 1:4-7 
 4) I always thank my God as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5) because I 

hear about your love for all his holy people and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6) I pray that your partnership with us in the faith may be effective in 

deepening your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we share for the sake of 
Christ. 7) Your love has given me great joy and encouragement, because you, 

brother, have refreshed the hearts of the Lord’s people.
<NIV 2011>

▣ GRAMMAR

▣ STUDY & THOUGH 

■ 본문은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를 상전으로 모시다가 달아난 종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부

탁하는 바울의 서신 중 문안인사에 이어진 내용이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실을 밝히며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my God)이라 한 것은 그가 일대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했다는 것을 암시를 준다.  

■ Who do we pray for? What thanksgiving do we give when we pray for them?  

 livingstonech@gmail.com

 영어로 보는 성경 (5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4) I  always thank         my God            as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나는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가운데

	      5) because I hear              about your love              for all his holy people 

       왜냐하면 내가 듣기 때문이다    너의 사랑에 대하여        모든 그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and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그리고(와, 과)    너의 믿음              주 예수 안에서(의)     ⇒ 나는 (나의) 기도가운데 (내

가) 너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모든 그분(주님)의 백성과 주 예수 안

에서의 믿음에 대하여 듣기 때문이다. 

* <I always thank my God>는 <주어+동사+목적어>의 3형식 문장이다. 3형식에 쓰이는 동사다음의 목적어는 일

반적으로 <을, 를>로 해석을 하지만 동사의 성격에 따라 <~에게, ~와, ~안으로> 등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말로 자연

스러운 경우가 있다. <thank>는 <~에게>로 해석한다. 

     6) I          pray         that           your partnership          with us             in the faith 

       나는  기도 한다  (that ~)를             너의 협조              우리와의          믿음 안에서의 

         may be effective  in          deepening your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in ~)에 효과가 있게 되기를          너의 이해가 더욱 깊어짐              모든 좋은 것에 대한  

	                           we share                   for the sake of Christ.

                           우리가 나눈다(나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 나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

께하는 너희 협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누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한 너희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효과가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 <I pray that A may ~>는 <나는 A가 ~ 하도록(되도록) 기도하다>라는 기본 틀이다. <that … of every good 

thing>에서 A가 되는 주어는 <your partnership>이다. <every good thing>과 <we shar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

사가 생략되었다. 

               7) Your love has given me           great joy and encouragement, 

               너의 사랑이 나에게 주었다                     큰 기쁨과 격려(를)

                                because                  you,    brother,       have refreshed 

                왜냐하면 (you 이하)때문이다    네가       형제          새롭게 하였다  

                       	               the hearts of the Lord’s people.

                                                 주의 백성의 마음을                 ⇒ 너의 사랑이 나에게 큰 기쁨과 격려

를 주었다, 왜냐하면 형제인 네가 주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다.                  

* <Your love has given me ~>는 <S+V+IO(에게)+DO(을, 를)>로 구성된 4형식 문장으로 <great joy and 

encouragement>가 직접목적어(Direct Object)이다.  * <has give>와 <have refreshed>는 <Have+P.P>의 현재완료

시제로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준다.  * <brother>는 <you>가 누구인지를 

<you> 바로 뒤에 (,)를 찍고 보충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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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족이 대강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

고 축하하지만 고난주간을 지

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

를 들어, 자녀들과 예수님의 고

난과 죽음에 이르는 일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아기 예수와 

구유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훨

씬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강

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처럼,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기

념하고 축하하는 데 도움이 된

다.

다락방(The Upper Room)에

서 출판하는 아이들을 위한 묵

상지 포켓(Pockets)의 수석 편

집자인 길리엄(Gilliam)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함께 준비하

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간단한 식사-가장 오래된 

영적 훈련 중 하나인 금식은 건

강이 나쁜 사람들과 어린이들

이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식

사를 간소화함으로 자녀들이 

고난주간부터 성토요일까지 엄

숙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간단히 디저트를 포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자

녀들과 우리가 누리는 것을 포

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을 자녀들과 함께 

읽는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자

녀들은 가족에게 몇 가지 구절

을 읽어줄 수 있다. “색다른 부

활절 달걀”은 가족들이 부활과 

관련된 여러 성경구절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한다.

△가족 기도시간에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한 일들에 대해 

함께 기도한다. 예를 들어, “하

나님, 오늘 예수께서 어떻게 제

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그들

을 섬기셨는지 기억합니다. 우

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주일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축하한다. “그

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쓰인 배너를 만들고 집 안

에 걸어두거나,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 또는 새 삶을 상징하는 

신선한 꽃으로 집안을 꾸민다.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그리스

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와 그

에 대한 응답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와 

같은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말

을 알려준다.

다른 아이디어들

△일정 기간 전자기기(TV, 

휴대전화, 인터넷)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가족이 함께 사회 봉

사활동을 한다. 이것은 자녀에

게 금식에 관해 가르치는 또 다

른 방법이다.

△아이들 연령에 적합한 사

순절 성경공부를 하거나 로리 

월버크의 부활절 달걀의 전설 

(Zondervan 출판사)을 읽어도 

된다.

△달걀 상자에 흙으로 채우

고, 천수국, 피튜니아 또는 잔

디를 심는다. 돋아나는 씨앗이 

새 생명의 힘에 대한 분명한 메

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1-11절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에 근거해 

성 목요일에 집에서 세족식을 

한다. 다른 사람의 발, 특히 부

모의 발과 가족 간의 발을 씻는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고난주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사순절, 고난주간 및 부활절 

동안 자녀들이 예수님이 왜 죽

어야 했는지, 또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 

힘들고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

다. 부모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주의해야 하지만 적절하게 대

답되면 자녀들은 이런 질문들

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금요일의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누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주일학교 

책임자인 마크 버로우는 “우리

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대

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

다는 것을 또 그것이 슬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

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

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다

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고, 십

자가에 달린 다른 죄인을 축복

하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말

한다.

따라서 버로우는 부모님께  "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대화 중에 때때로 슬퍼하는 것

은 괜찮고, 심지어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좋다”고 알려준다.

부활주일 이후의 아이디어

부활절 동안 주님의 부활을 

계속 기념하기 위해 “가족 예배 

공간”을 조성할 것도 좋은 아이

디어이다. 가족 예배 공간이 아

직 없는 가정은 가족이 모일 때

마다 거실 한구석에 테이블을 

놓고, 예배 공간을 만들 수 있

다. 꽃, 싹튼 나뭇가지, 나비사

진, 아니면 새끼동물사진 등,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로 부

활절을 위한 공간을 장식해본

다.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날부

터는 매일 함께 가족이 기도하

며 부활에 이어지는 사건들에 

관한 짧은 성경구절을 함께 읽

는다.

또 다른 부활주일 후 활동은 

친절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

을 돕는 것이다. 교회 예배에서 

남은 꽃을 지역사회의 외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위해 쿠키

를 굽거나, 가족들을 위해 기도

하고 있다는 메모를 쓰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

다. 부활절 친절 행위는 제한이 

없으며, 부활절의 기쁨은 모두

에게 좋은 소식이다.

모이 쪼던 비둘기 떼

갑자기 돌팔매 맞듯 날아 흩어진

광장의 빌딩 넓은 유리창

산산이 깨어져 쏟아져 내리며

심장을 관통하는 총알이 되었다

아침시간 도심으로 모여 들던

붐비던 지하철 정거장이

마치 전쟁을 알리는 영화의

뉴스와 포개어지며 스산하다

연주회장의 늘어진 만국기

끊어져 내리는 순간

현악기의 줄들이 툭 터져 버리고

비상구를 알리는 불빛조차

꺼져버린 갑작스런 어둠에

뒤엉키는 발길들

소나기 구름 몰려 오는

깨어져 들리는 종소리 따라

교만의 뉘우침 파장 지으며

번져 가고만 있다

식사 간소화, 사순절 성경공부, 가족간 세족식 등 다양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알려줘

외출 통제, 그러나 고난주간을 아이들과 함께 한다!
UMC, “Stay Home”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고난주간과 부활절기념 아이디어 제공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념하기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어

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와 성경공부 그리고 예배에 전념한다. 

그러나 가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위해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바

깥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은 고난주

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Remembering Holy Week, celebrating 

Easter at home)

초/대/시

열 아홉줄로 엮은 코로나

시인 석정희 약력: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 

등단, 한국문협 및 국제펜한국본부 회원, 

재미시협, 미주문협 편집국장 역임, 대한민

국 문학대상 등 다수 수상.

시집 “문 앞에서” “나 그리고 너” “The 

River” “엄마되어 엄마에게”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 등 출간

시인 석정희


